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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II'빼톨에 對한昭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源典敎室 김형진, 법榮日 

I .縮論

현대에는 스트레스 음주 약물중독 환경공해 

풍으로 인하여 빠硬變 黃훨 子宮흉뽕、 둥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病證이 수반하 

는 증상가운데 題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水眼으로 보 

고 치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상에서 웅용되지 않고 있다. 

水眼은 水波代謝의 障댐로 인하여 水波이 題部

에 {훔留된 病證으로 水睡가운데 實證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靈樞 • 五輕律波別』篇에서는 

쩌氣內遊 ftlj氣寫之閔塞而不行 不行則寫水眼 --­

水‘益則馬水眼II이라고 하여 水眼에 대한 전반적 

인 설명올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碩土學l\'l뚫文 

이에 대한 治法 治方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이 歷代 諸家

들。l 논하는 水帳에 대헤 이해할 수 있으며 임 

상에 웅용할 수 있을 것이다. 

r水眼」篇은 『靈樞』 第五十七에 編述되어 있는 

데, 『太素』에는 卷二十九 「眼論」에, r甲Z」經』어l 

는 卷八 r水!휩帳鼓眼陽章石痛」 第四에 , 『類經』

에는 卷+六 「흉病類 . 7j(眼I휩眼鼓眼陽휠石흉石 

水」로 나뉘어 /랬述되어 있다 

本篇을 f黃帝內經章句索引』어1는 六節로 나누 

었고, 『靈樞經校釋』에는 四童으로 나누었으며, 

程士德의 『內經』에는 三章으로 나누고 있는데, 

著者는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三章으로 나 

누었다 

本篇은 序頭에 水服에 대한 해설이 있으며 여 

자세한 病因 病機 病證 治法 등은 보이지 않는 기에서 論하고 있는 六種의 훗病이 모두 水病과 

다 그런데 r靈樞 · 水服』篇에서는 이보다 자세 비슷한 證候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水眼篇」이 

하게 水眼에 대해 論하고 있고, 또한 圍服 · 鼓 라 名命하였는데, 第-章에서는 水睡 · 1휩眼 • 鼓

眼 • 陽훌 · 石痛를 냐누어 설명하여 각각의 病證 眼의 病機를, 第二章에서는 I홉眼 • 陽훌 · 石演의 

에 대해 辦證 治續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外훌秘‘ 

要』, 『太Zj1.聖惠、方』, 『普濟方』 , f醫學鋼目』, 『東

醫寶鍵』 퉁에서 本篇의 原文올 그대로 인용하여 

1) 洪元植. 精校黃帝內잃옳樞, 서울, 東뿔醫學冊究院, 

1985. p183‘ 

鍵別을, 第三章에서는 I홉服 • 鼓騙의 治法에 對

하여 論述하고 있다. 主要 內容을 簡略히 살펴 

보면, 水服을 水浪代謝의 障陽로 인하여 水波이 

題部에 {훔留된 病證으로 인식하고, 水睡 • 庸

騙·鼓服·陽草·石寢 等의 病證, 病因, 病機,

證候와 짧別 , 治橋方法 等에 對하여 論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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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水睡과 l홉眼과 鼓眼은 題部의 彈性과 

皮!홉色으로, 陽훌훌과 石寢는 男女 어느 쪽에 생 

기는가와 月經의 有無로 區分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鷹眼과 鼓眼과 陽훌훌 等의 治續方法에 

對하여 言及하고 있다. 

그려나 文章이 짧고, 古文으로 되어 있어 理

解하기가 어렵고 版本마다 글자가 다르며, 全面

的인 各 註釋家의 Jt.較 冊究가 없을 뿐만 아니 

라 註釋도 한결같지 않아 본래의 돗을 理解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版本의 誤꿇를 바로 

잡고 JI確한 註釋을 가려내고, 여기에 縣ll±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을 보다 정확하게 理解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冊究에 착수하였다‘ 

||, 昭究方法 및 資料

1. 冊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內

容別로 三章으로 나누고, JI文과 註釋의 原文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 

는 륨과 힘||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三種 冊究資料의 註

釋들을 같은 內容 別로 모아 ‘0’로 구 

분하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 

고 認定되거나 또는 異見의 對象이 

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 

며, 註釋의 原文들은 뼈註處理하여 參

考하도록하였다. 

사 直譯은 JI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 

다 

아 意譯은 校歡의 考察에서 校표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養된 意味까지도 數折하여 解釋하 

였다 

자. 本 ii}f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鋼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

引用文歡에 ‘『00』’, 文歡의 章節에 ’r 

00」’等이며, 빼註는 ‘1). 2). 3), 

4) ..... -’의 -連짧號로 表示

하였다 

에 縣此를 하였으며, 校觀 字句解 較註 考 2. 冊究寶料
察 • 直譯 · 意譯의 }I頂으로 冊究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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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JI文의 底本은 聚珍做宋版印本 『黃帝

內經靈樞』로 하였다, 

나. 『黃帝內經章句索引』, 『類經』, 『靈樞經

校釋』 및 程士德의 『內經』을 參考하 

여 그 內容을 三章으로 나누었다. 

다. 應、此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현대화하였다. 

라 校動은 r表一」의 文廠을 涉徵 調훌하였 

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表.-〉 校動 書名 및 略稱

짧 
書名 ·용稱 

월$ 

1 黃帝內經 明成化十年甲午熊&種德堂刊本l 껴융本 | 

2 靈樞校注 明續**書**周日校重刊本 | 周本 | 
語짧/ 훌本 | 3 上海뼈용樓影印道藏本 [ 

4 靈樞짧校*￥ 日本훌**本 I Eli'j本1

5 『黃帝內經太素a 太素 I 
6 『金置要略a 金11 I 
7 『黃帝鐵갖甲Z經』 甲ζ | 

8 『黃帝內經素問』 素問 | 

9 『黃帝內經廳융』 짧훌| 

1( 『張馬合注本 黃帝內經素問靈樞』 張馬合|
本 j

1 r~經』 !Iii經 I 
1: 『諸病源候論a 病源 | 

1: 『千金要方a 千金 | 
1< 『外훌秘要a 外흘 | 
1! 『普濟方』 普濟方(

1‘ r太平聖惠方a 뿔홈方 

1' 『醫學鋼目a 鋼目 | 
11 『素問病機宜保命集a 保命集|

l! 『衛生寶짧』 衛生 |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짧 註釋家 時
書目 ·용稱 

뿔 代

1 楊上善 F홉 黃帝內經太素 | 楊 j

2 馬흉 |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3 張介흉 明 類經 j 景폼 

4 李中掉 明 內經知要 ! 李 j

5 張志碼 淸 靈樞集注 | 張 1
E 黃7G細 | 175 靈樞**解 | 黃 j

7 꺼波π | 
簡 j 180 靈樞識| 꺼波| 

8 章補 I 182 靈素節注類編혐門棒n휩三集 | 章 1
g 楊維傑 | 197 黃帝內經靈樞譯解 | 譯解 j
11 圖짧春 | 198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 河北뽑짱院 198 靈樞經校釋 | 校釋

1‘程士德 | 198 內經 | 程|
1. 李今庸 198 新編黃帝內經鋼目 | 鋼目|

靈樞·水眼에 對한 lrf究

Ill. 本論

훨-j를. 水Bl. 빼빠 • 훌훌빠의 病홈 

【原 文】

黃帝問차4호伯티!) 1]<. 與f홉眼Cl)觸흉C2)陽훨(3)Ai 

病C4)A.J 7.J<. 2X5)는 何l'A別_z.3)오. 

행伯이 答티4)¥·끓월생」5)에 퇴 棄6X6)上 微健?)

이 #新없월ξ좌k.8)하며 共쫓힐~。1 動9)하고 H훈效 

10)하며 않~n체이 寒JI)하고 足짧이 運12X7)하며 

魔Ji大13)하면 共1.1<.e」h'i홍14)라 l까춘*횟共R홍15)하 

면 R훌춘!퍼웰 "*°奏(8)7]<.ξ뼈16)하니 比其{홍싹니 이 

다. 

【校빼】 

1) 黃帝問於rt皮伯日 ; 『甲ζ』卷八 第四에는 

‘黃帝問티’로 되어 있다. 

2) 與볍眼鼓眼陽훨石擔石水. r甲ι』卷八 第

四와 r千金』卷二十一 第四와 『外臺 • 水

睡門』 및 『普濟方 • 水病門總論』에는 모 

두 ‘與!휩眼鼓眼陽單石휩’로 되어 있다 

3) 何以別之 『太素 • 眼論』에는 ‘何以別’로 

되어 있다. 

4) rt皮伯答티; 『太素 • 眼論』에는 ‘rt皮伯日’로, 

『甲ζ』卷八 第四에는 뼈伯對티’로 되어 

있다. 

5) 水始起也. 『甲ζ』卷八 第四와 『千金』卷

二十- 第四에는 모두 ‘水之始起也’로 되 

어 있다 

6) 目棄; 『素問 • 平A氣象論』과 『金置』卷中

第十四와 『眼經』卷八 第八과 『病源 •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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睡候』에는 모두 ‘目奏’로, 『太素·眼論』

과 『千金』卷二十一 第四에는 ‘目果’로, 

『外臺 • 水睡門』에는 ‘目養’로 되어 있다. 

7) 微睡; 『金置 · 卷中 · 第十四』와 『服經 · 

卷八 • 第八』에는 ‘微擁’으로, 『太素 • 眼

論』과 『太素 • R該』에는 모두 ‘微職‘으로 

되어 있다. 

8) 如新歐起之狀: 『靈樞 • 論흉談R篇』어1는 

‘如新歐起狀’으로, 『太素 • 眼論』에는 ‘如

없新起之狀’으로 되어 있다. 

9) 其顆服動· 『太素 · 眼論』과 『甲ζ』卷八

第四와 『病源 · 水睡候』와 『千金』卷二十

- 第四와 『外臺 • 水睡門』 및 『普濟

方 • 睡眼論』에는 모두 ‘題服動’으로 되 

어 있다. 

10) 時效 『保命集 · 睡眼論』에는 ‘效’로 되어 

있다 

11) 陰股間寒; 『病源 • 水睡候』와 F聖惠方 • 

水病論』에는 모두 ‘股間冷’으로 되어 있 

다 

12) 足뺨種· 『太素 · 眼論』에는 ‘足,聞避‘으로, 

『甲ζ』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 第

四와 『外臺 • 水睡門』과 『保命集 • 睡眼

論』와 『張馬合本』 및 『普濟方 • 睡眼論』

에는 모두 ‘足맴睡’으로 되어 있다‘ 

13) 題乃大‘ r千金』卷二十- 第四』에는 題仍

大‘로 되어 있다. 

14) 其水已成훗‘ 『太素 · 眼論』과 『甲ζ』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 第四 및 『外

臺 · 水睡門』에는 모두 ‘其水已成也’로, 

『普濟方 · 睡眼論』에는 ‘其水之盛也’로 

되어 있다. 

15) 以手按其題t 『病源 · 水睡候』와 『聖惠

方 • 水病論』에는 ‘以手按睡處’로 되어 

116 

있다. 

16) 如奏水之狀 『病源 • 水睡候』에는 ‘如物奏

水之狀’으로, 『聖惠方 • 水病論』에는 ‘如

皮憂水之狀’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庸眼(부창) · 寒%가 皮下에 f윷犯하여 

온몸이 붓는 것을 말하는데, 배가 몹 

시 불러 오르나 딴딴하지는 않으며 , 

몽이 붓은 곳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들어가 나오지 않는 病이다. 

( 2) 鼓眼(고창) ; 배가 불러 오르면서 그득 

하고 딴딴하며, 속이 비어 있어 마치 

북과 같다 하여 鼓眼이라 하였다 

( 3) 陽單(장섬)· 아랫배에 딴딴한 睡物이 

있는 病證으로, 氣血이 運行되지 못해 

睡物이 생긴 것이다. 初期에는 아랫배 

속에 딴딴한 睡物이 생겨서 점차 커져 

雄娘한 것처럼 배가 불러 오르는데, 

누르면 딴딴하고 밀면 밀려 움직이며, 

月經은 異常이 없으나 많아지거나 적 

어지는수가 있다 

( 4) 石據(석가) • 經期와 塵後에는 뼈宮이 

空虛한데다가 寒氣가 虛를 틈타 훔入 

하면 血이 寒癡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래되면 結聚하여 塊가 형성되어 점 

차 커지는病이다. 

( 5) 石水(석수) ‘ 浮睡의 하나로 賢陽이 虛

하거나 水氣가 下뚫에 몰려서 생기는 

것으로, 아랫배가 불러 오르고 돌같이 

딴딴하며, 옆구리가 뻐근하고 아프며, 

배가 그득하면서도 숨은 차지 않는 病

이다-

( 6) 棄; 大也, 구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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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運 땐氣足睡也, 수종다리 종. 睡과 통 

용 

( 8) 奏‘ 包也, 쌀 과 

【較註】

水始起也 目棄」t짧睡 如新훔l起之狀 其顆服動

時效 陰股間寒 足廳運 願乃大 其水E成횟 以

手按其臨 隨手而起 如覆水之狀 此其候也

楊 · 馬 · 章은 ‘’目棄는 눈꺼풀이다. 무룻 사람 

이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약간 붓는데 水病

초기에도 이와 같다. 體服은 結唯 양쪽 뽑經의 

A迎服을 말하니 , 水쩌가 몹어] 쌓이면 뼈氣가 

上遊하므로 碩服이 뛰고 때때로 기침을 한다 

水耶가 넘쳐 三魚로 흘러 들어가면 陽氣가 조절 

되지 않아 陰股부위가 차가워지고 다리가 부으 

며 배가 부풀어오르니 水病이 이미 발병한 것이 

다 g톨滿된 題部를 눌렀다 놓으면 손을 따라 올 

라오는 것이 물주머니를 눌렀다 놓은 것 같으니 

이것이 水眼病의 증후이다al”라고 하였고, 景

옮·李 · 黃 ·판波 • 『譯解』 • 『語譯』 • 『校釋』에서 

2) 楊‘ 水病ξ뼈에 {홍有f;찌하니 -흉는 퇴뽕짧R호요 二

황는 ;u옹얘λi댄갱&。l 퇴 g;yt,其f/i하야 不ff~~;요 

三흉는 ,ijk흉〉} 植Jt'.1、陰·~하。F 上衝차뼈 tt료 at有썼 

요 맥흉는 I양下I옆股問}장요 죠흉는 8뻐iliiB호월요 ;늑황는 

R흉-in훌;盛7]<.狀하。F 4송i;不황하고 용子gp월니 Jlt..Z;;늑種 

。l 7]<.病候.-It랴 *~;흥쩌本에는 퇴民료 되에 있다 0 
l훤 比는 음1)U;짧-It랴 病方월et에 퇴 i;下용棄까 其

微有i'!fH홍。l -in新&월ξ뻐。l 니 大.*-!. λξ&월황에 其

퇴棄上。l ,와睡-It랴 형~은 gpλi띤섰-It니 比~f/if頭

쩌썼f/if찌하고 효I쌓股則;장하며 효Jt»암則R홍하고 j농上 

짧체大하나 YA훈·꼈其짧 체R훌子ilii월까 -in奏水狀하나 

Jlt.水病 E.Ailii걱r짧者-It랴 .후‘ 퇴짧는 眼!l!!.-1!!..랴 凡A

g옳W.~JJi월에 ~!l!!.없H횡하나 **최끓월에 도 끼;-inξ.랴 頭

~은 ·용총λi띤띔~-It니 水홉f띔하연 ,lij;쫓lit tt료 형 

~f/iilii et".K-1!!.랴 7]<.i죠三살、하。F 陽흉不調 tt료 陰·~閒

寒하고 쩌Jl»힐健하며 8흉저大하나 其7]<.E,없‘홍랴 흉其 

8흉하연 51.子ilii형〉} -int쫓*ξ狀하나 Jlt.J월水.,ijk~;경쉰종 

-It랴 

靈樞·水眼에 對한鼎究 

는 “바로 눈아래가 目棄이니 이곳이 잠에서 막 

일어났을 때처럼 약간 붓는다는 것은 잠을 자는 

누에의 형상과 같다는 것이다. 잊훨m~은 足陽明몹 

經의 A迎Y℃이니 陽明經服은 A迎으로부터 복부 

안쪽으로 내려가는데 水뻐가 침범한 까닭에 經

服이 띈다고 하였다 水病의 標는 뼈에 있으므 

로 때때로 기침을 하며, 水쩌는 陰~이므로 陰

分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運은 붓는다는 못이다. 

일반적으로 물주머니는 눌렀다 놓으면 손을 따 

라 바로 나오는데 水病도 이와 같다‘ 이상은 水

睡의 證候를 논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張은 

2 3) 훌용; 퇴ξ下홉퇴棄니 짧R호-in新없월ξJR황는 形-in

w.짧-It랴 棄는 숍**랴 頭~은 Jl~융明λi핏뾰」니 陽明.z

~은 퇴λi잊으.i 下짧R흥흉,liJ1]<.if‘乘;ζ tt료 f융종ii.~흥1 

。1 랴 1)U;標./£&¥ tt료 용at꼈요 F송和는 *&차陰分-It랴 

種은 8좋으료 同。l 랴 凡쩨7J<.t황연 i와隨子ilii웰 tt료 

病*황도 꺼;흉j울랴 YA上은 똥1]<.B총경;候랴 O후; 퇴 .z 

下흙 퇴棄니 -in新없월흉는 J!j-iuU-1!!.랴 頭뼈은 Jl陽

얘λi댄에L랴 陽明ξ11&.은 티 A.i댄」Z로 下짧,ll.흉ilii11<.*”乘 

ξ tt료 용행~f/i。l 요 水ξ標./£&¥ tt료 용at?J:랴 Jlt. 
上은 똥1응서(B훌ξf종랴 O윷. 퇴棄는 퇴下-It랴 頭~은 

Jl!'li明ξλi띤。l 냐 寒水悔土하。F 띔亂上ii tt료 훨~ 

f/i흉하나 몇ilii*'.Z-1!!.요 &¥흉莫Ft tt료 at했랴 Jl」:;.f.송 
은 4탑~JN:찌하되 않盛차下 ;!i료 F양股問寒。1 랴 띔흉不 

能下行 故료 Jl»암8훌。1 랴 1]<.~土鴻하고 *홍L不i훌 故료 

R홍저大-It랴 Ofht:‘ 'tλ용象끓」에 티훨~훌»~~했 

흘 티;*요 퇴 第짧H호-inW.t~효i;狀흘 티7]<.랴하나 껴;與 

本節及「짧흉깡;z.,앓으료 j;同。l 랴 不謂ξA.i엇ilii調頭 

~황쓴 非;?ξilii#;*'其f/i~;흉하。F YA其캘ilii*'頭~.z 

흉-It랴 0품解; ~,]<.는 *최」g이 랴 本짧은 *섭Ml]<.뼈 

;i狀Jlii흉월나 -{B../f本홍「和흉짧8쩌病形」앓에 홉有試 

明 '5~되 빵~‘----짧大용~7]<.니 월R홉C下하。F !.•J、R흥睡 

睡然하고 上종업!It하니 %不治랴하고 x.rt問』「陰陽

찌꿇」에 試陰陽**和하。F %뺨少E용을 」g 티~7]<.니 4、康

健。l 랴하고 X「大흉꿇j 어l -It說.빵Jlt。l #-it하연 ,i\,U 

*랴하나 랴 찌./fr金置훗~』어1 -It힘a載하되 ,;7]<.는 

其~티沈하고 사뽑康6월不q힘。l 랴하나 생or용뼈。1 랴 퇴 

짧上은 :l.f~ 퇴 下{iii部f;.랴 0승용품. 王꺼(。l 티頭~은 

謂耳下及샘·옳총A않~。l 랴하니 랴 ~JN:는 大腦內뼈。1 

랴 Jl»힐種운 Jliii•l、B!~H홍。} 랴 O;!ttf: 頭뼈은 ~λ 
않~쩌음。1 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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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가 ‘이는 太陽勝빠의 水氣가 皮I휩로 흘러 

넘쳐서 水眼이 된 것이다. 太陽의 服氣가 表部

의 皮볍로 運行하니, 이 水眼은 水氣가 服氣를 

따라 皮!협로 넘쳐서 病든 것이다. 太陽의 Blk은 

目內뽑에서 起始하여 이마로 _I:_行하고 정수리에 

서 交會하며 뒷목을 따라 下行하는데, 눈 밑이 

약간 붓는 것은 水氣가 #~해@을 따라 위로 넘쳤 

기 때문이다 碩服이 뛰는 것은 水氣가 IE氣를 

鎭陽시킨 것이 服까지 波及되었기 때문이요, 기 

침하는 것은 水쩌가 뼈에 上乘했기 때문이요, 

陰股부위가 차가워지고 다리가 붓는 것은 太陽

의 服氣가 虛하여 水氣가 아래로 流入되었기 때 

문이요, 배가 부풀어 커지는 것은 水뼈가 범람 

하여 中土가 虛해졌기 때문이다‘ 水氣가 皮I홉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눌렀다 놓으면 손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마치 물주머니를 눌렀다 놓은 것 

과 같은데 , 이것이 그 證候다’고 했다.””고 하였 

고, 程은 “目棄는 眼險을 말한다‘ F素問·評熱病

論』에서 ‘水는 陰이고, 目下도 또한 陰이며, 題

은 至陰이 居處하는 곳이므로 水氣가 배에 있으 

면 반드시 눈 밑이 붓는다 .고 했다. 짧服을 여 

러 注釋家들이 모두 A迎服이라고 했으나, A迎
服온 본래 항상 쉬지 않고 뛰고 있으니 , 水睡으 

로 인하여 뛰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따 

라서 및휠n!k을 가리켜 A迎服이라 하는 것은 확실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4) 옮- ~~티 &는 太rli~M.ξ*〉} i흉-tltlmi훌¥.Bk 

<!!..랴 太~~;장〉} l{frf"Jt총~~니 &는 *빠~iit"'i흙 

*최핀」랴 太陽ξ~은 월f"fl !지皆하야 上없交뼈하고 4홈 

AA"'i下하니 퇴 第上짧R흥운 1)이옵쌓mi;흉f上샌J랴 其행~ 

ft;은 ,]<.~훌흥l"'i及차~<!!..요 ~t는 11<.뼈上후予빼샌J요 

陰股흥과 JV!힐8흥은 太뼈j;흉虛""11]<.流-tr핀J요 8흥大킹t 

는 ,J<.it."'i 土§.<!!,랴 1]<..j호Jt'I' it호 4훗z~훈mi월〉} "*° 
~¥z*.하니 比其4용<!!..랴하니 랴 

5) 월; R第는 꿇HJ險。1 랴 rt, 뼈』 r評熱病끓」어1 *황는 

R양샌」요 fl 下표 꺼;뺨샌J며 짧t는 !.짧ζ하용 -M:..i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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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察]

〔校빼에 對한 考察〕

‘水與I휩張鼓張陽置石據石水’는 F語譯」과 f校

釋』에 모두 ‘’『甲ζ』 , 『千金』, f外훌·」 , 『普濟方』

에는 모두 ‘石水’ 두 글자가 없고 오직 『太素』에 

만 있는데, 楊注에 ’石水 一種은 原文이 없어서 

注解할 수 없다‘’고 했다. 살펴보건대 뒷 문창에 

도 ’石水’를 풀이해 놓지 않은 것으로 보아 ‘石水’

두 글자는 싸文인 것 같다.”고 하였다 ‘石水’에 

대하여 張의 주장(石水者 賢水也)과 같이 水與

I휩眼鼓眼陽單石據와 구별하여 전체적인 水病의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水與’라는 文

句가 있는 것으로 보아 庸服 鼓張 陽單 石寢와 

마찬가지로 적은 의미의 石水로 보아야 하니 ‘石

水’ 두 글자를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內經의 編

舞科程에서 石水의 내용이 脫源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2章의 考察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 

록한다. 

’目쩔’는 『外臺秘要』에는 ‘棄’가 ’훌’로 되어 있 

는데, 이는 ‘奏’의 誤字로 볼 수 있고, f素問 · 平

A氣象論』과 『金置』와 r]fU끊』와 『病源』에는 ‘棄’

가 모두 쫓’로 되어 있다 『太素』와 『千金』에는 

모두 ‘텀짧’가 ‘目果’로 되어 있는데, ’果’는 l奏’의 

略字로 보여지며, 『太素 • 卷十五 • R該』 楊注에 

’텀果는 眼險이다.’라고 한 것을 보아도 ‘텀棄’는 

’ 目裵’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微睡’은 『金置」와 r]JU포』에는 ‘睡’이 ’擁’으로 

되어 있고l r太素』어l는 ‘癡’으로 되어 있는데 r千

.tu흥끼흉논 ¢、使퇴 下R흥&랴하나 랴 짧·~운 lli호어i :UJ作

A햇~。l랴하나 {!!!.λ빽&은 本퇴ft;쩌不休하나 非因 1]<.

R훌""11응動핀J랴 ii」a J~~휠~흙A뾰~은 似不후。l 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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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校注에 “『靈樞』와 『太素』에는 ‘微擁’으로 되 는 것으로 보았으며 , 景폼 • 李 · 黃 • 퓨波는 題

어 있다.”고 했으며 , 또한 「論흉談R』篇에도 ’睡’ 部라는 특정부위를 말하지 않고 ‘睡處’라고 하여 

이 ‘盤’으로 되어 있으나 ‘睡’은 마땅히 ‘獲’으로 

해야 할 것 같다. 『素問 • 平熱病論』 王注에 “覆

은 下眼驗이 없醫처럼 약간 부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癡’과 ‘獲’은 륨이 같으므로 ‘獲’을 ‘魔’으 

로 잘못 쓴 것이다. 『醫壘元或』卷十 引用文에는 

‘獲’으로 옳게 되어 있고, r千金』 校注에서도 ‘擁’

으로 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나, 모두 ‘붓는다’는 

의미로 보고 있으므로 ’微睡’ 은 그대로 놓고 해 

석해도 무리가 없다 

‘足R찜運’은 『太素』에는 ’足聞癡’으로, 『甲ι』,

『千金』 , 『外臺』 , r保命集』, 『藏本』, 『馬注本』 , 

『普濟方』에 모두 ‘足經睡’으로 되어 있는데, ’種’

과 ’睡’은 서로 통용되며 『爾雅 • 釋木』 郭注 ‘癡

睡無技條’의 釋文에 ’睡本或作運’이라 한 것을 보 

면 원문 그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較註에 對한 考察〕

‘碩服’에 대하여 楊 • 馬 • 景폼 • 『語譯』 • 『校

釋』 둥에서는 ‘A迎服’으로 보았으며, 程은 A迎

服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張은 太陽之

服을 포함한 목 전체의 f댐없으로 보았는데, 程

이나 張은 확실하게 部位나 *찢]Jk을 제시하지 않 

고 있으나 목부위에 있는 f맴K中 動하는 곳은 

A迎服 한 곳이므로 ‘碩服’은 ‘A迎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迎服은 항상 쉬지 않고 뛰는 

데 정상적일 경우 약하게 뛰지만 水眼을 비롯한 

제반 水病에 걸려면 뛰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 

니 이에 대한 程의 견해가 엄상적인 意義를 가 

진다고 볼수 있다 

‘按其題’에 대해서 楊 • 馬 • 章은 題部를 누르 

증상이 나타나는 전체부위를 말하고 있는데, 水

眼은 水病가운데 題部가 붓는 것이 그 특정이므 

로 睡處로 보는 것보다는 題部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直譯】

黃帝께서 l技伯에게 물으시기를, 水病과 l혐 

眼·鼓眼·陽單·石據·石水는 어떻게 구별합니 

까? 

뼈伯이 대답하기를, 水病이 처음 일어날 때에 

下眼뼈가 약간 붓는 것이 마치 막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의 (目棄)모양과 같으며, 碩服이 

뛰고 때로 기침하며, 陰股(大眼內얘lj) 部位가 차 

고 정강이가 부으며, 배가 부풀어 커지면 水病

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손으로 배를 눌렀다 

놓으면 손을 따라 일어나 올라오는 것이 마치 

물주머니를 눌렀다 놓은 것과 같으니, 이것이 

水病의 證候입니다. 

第二章. 鷹眼 • 陽單 • 石痛의 鍵別

【原 文】

黃帝티 빼R흉은 何y:J.11훗츠오 

‘생伯이 티 1),홈服春는 寒氣.客手皮짧i;問2)하야 

흉훨 훨(1)然하며 不堅3)하며 魔大身盡健하며 皮
l홍4)로대 授共魔하면 쩔(2).1il不첼5)하되 H흥혼.은 

不횟하니 Jlt共候셔L니이다 

鼓Jlk은 何:w오 

행伯이 티6)顧흉身합大?)하니 大與l홈8흉等셔~8) 

로대 혼,흉黃9)하고 魔觸첼10)하니 比其候에L니이 

다 

8흉뽑은 何':kii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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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i 。1 티 J l)寒氣客手陽차하야 與衛氣相持12)

하면 참不?흉흉13)하야 因有fJf擊14)하야 짧(3),?ij 內 

활15X4)하야 ,월、침75웰하야 憶혜(5)75生16)이라 其

*감生샌」17)에 大.:/tu.짧~r이 라가 稍i':A효大하야 줄其 

成18)하야는 ~懷子ξ*19)하고 久春는 홈#歲‘20)하 

야 授츠則뽕하고 推ξ則移하며 月事ιu훈下21)하 

니 比其候서L니이다 

~病는 f可·~오 

팩伯。l 티;E病22)는 生차뾰'f하니 寒참客차子 

門이라 子門閒塞23)하여 氣.不得i한24)하고 .월Jez.을 

當寫不寫하야 Jf(6)以짧止25)하야 티以益大26)하 

야 狀::!tu懷子하고 月事不l':AB훈下27)라 양生차*子 

니 可뿔i7ij下28)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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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빼】 

1) 黃帝日鷹眼何以候之µ皮伯日. 『甲 z:.,~卷八

第四에는 이 12字가 없고, 『保命集 · 睡

眼論』에는 ‘帝日l휩眼何如u皮伯日’로 되어 

있다. 

2) 寒氣客手皮鷹之間; 『保命集 · 睡眼論』에 

는 ‘寒氣客手皮中’으로 되어있다 

3) 뿔 醫然不堅; 『太素 · 眼論』과 『甲Z」』卷

八 第四와 『外臺 · 水睡門』에는 모두 ‘뤘 

뤘然不堅’으로, 『千金」卷二十一 第四에 

는 ’뤘뤘然而堅’으로, 『普濟方 • 卷-百九

十一 • 睡眼論』에는 ‘敎敎然而堅’으로 되 

어 있다 

4) 皮훔‘ 『甲 z:.,』卷八 第四에는 ‘皮f협훔’로 되 

어 있다 

5) 쩔而不起; 『甲Z」』卷八 第四에는 ’題階而

不起’로,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外

臺 · 水睡門』 및 『普濟方 • 水病門總論』에 

는 모두 ’階而不起’로 되어 있다. 

6) 鼓眼何如|技伯日; 『甲 ζJ』卷八 第四에는 

‘鼓眼何如µ많伯日鼓張者’로 되어 있다. 

7) 題眼身皆大; 『太素·眼論』에는 ‘題身皆大’

로, 『甲Z」』卷八 第四와 『普濟方 · 水病

門總論』에는 모두 ‘題身皆睡大’로, 『千

金』卷二十- 第四와 『外臺 · 水睡門』에 

는 모두 ‘題眼身睡大’로 되어 있다-

8) 大與鷹眼等也; 『甲 z:.,』卷八 第四에는 ‘如

l휩眼等’으로 되어 있다 

9) 色蒼黃; 『甲Z」』卷八 第四와 『千金』卷二

十- 第四에는 모두 ‘其色蒼黃’으로 되어 

있다 

10) 題節起 『太素 · 眼論』와 『千金』卷二十­

第四 및 『外臺 • 水睡門』에는 모두 ‘題

服起’로 되어 있으며, 『甲 z:.,~ 校語에 

“『甲Z」』의 다른 板本에도 ‘服’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11) 陽單何如µ皮伯티; 『甲Z」』卷八 第四와 『千

金』卷二十- 第四에는 모두 ‘陽훨者’로 

되어 있다 

12) 與衛氣相博 『千金』卷二十一 第四에는 

‘與뽑氣相漢’으로, 『外臺 · 水睡門』에는 

‘與衛氣相漢’으로, 『保命集 · 睡騙論』에 

는 ‘與衛相博’으로, 『普濟方 · 睡眼論』에 

는 ‘與뽑氣相傳’으로 되어 있다 

13) 氣不得營‘ 『甲 z:.,』卷八 第四와 『千金』卷

二十- 第四 및 『外臺 • 水睡門』에는 모 

두 ‘正氣不得營’으로, 『衛生 • 陽훨論』 

引用文에는 ‘衛氣不得營’으로 되어 있 

다 

14) 因有所緊; 『太素 • 眼論』에는 ‘因其所緊’

로 되어 있다. 

15) 癡而內著‘ 『太素 • 眼論』과 『甲Z」』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 第四 및 『普濟

方 · 睡帳論』에는 모두 ‘病而內著’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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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16) 廳肉乃生 『太素 • 眼論』과 『甲 z:.,』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普濟

方 • 睡眼論』에는 모두 ‘息肉乃生’으로, 

『保命集 ·睡眼論』에는 ‘源l최生’으로 되 

어 있다 

17) 其始生也· 『太素 • 歸융』에는 ‘其始也’로, 

『保命集 • 睡眼論』에는 ‘其始大也’로 되 

어 있다. 

18) 至其成; 『太素 • 眼論』와 『甲 z:.,』卷八 第

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外臺 • 

水睡門』에는 모두 ’至其成也’로, 『普濟

方·睡眼論』에는 ‘及其成也’로 되어 있 

다 

19) 如懷子之狀; 『甲Z」』卷八 第四와 『保命

集 • 睡眼論』에는 모두 ‘如懷子狀’으로, 

『千金』卷二十- 第四와 『外臺 • 水睡門』

및 『普濟方 • 睡眼論』에는 모두 ‘若懷子

之狀’으로 되어 있다. 

20) 久者離歲 『甲 z:.,』卷八 第四와 『千金』卷

二十- 第四와 『外臺 • 水睡門』 및 『普

濟方 • 睡眼論』에는 모두 ‘久者離歲月’

로, 『保命集 • 睡眼論』에는 ‘久離歲’로 

되어 있으며, 이와는 달리 『周本』과 

『張注本』에는 모두 ‘歲’字가 ‘鐵’字로 되 

어 있다. 

21) 月事以時下. 『太素 • 眼論』에는 ’月事以時’

로, 『甲 z:.,』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一

第四 및 『普濟方 • 水病門總論』에는 모 

두 ‘月事時下’로, 『外臺 • 水睡門』과 『保

命集 • 睡眼論』에는 모두 ‘月事不以時下’

로되어 있다 

22) µ皮伯日石寢‘ 『甲Z」』卷八 第四와 『千金』

卷二十- 第四와 『外臺 • 水睡門』 및 

靈樞·水眼에 對한鼎究 

『普濟方 • 睡眼論』에는 모두 ‘石寢者’로 

되어 있다. 

23) 子門閔塞. 『千金』卷二十一 第四와 『普濟

方 • 水病門總論』에는 모두 ‘子宮閔塞’으 

로 되어 있다. 

24) 氣不得通. 『太素 • 眼論』와 『甲Z」』卷八

第四 및 『保命集 • 睡眼論』에는 모두 ‘氣

不通’으로, 『衛生 • 石觀論』 引用文에는 

‘使氣不通’으로 되어 있다 

25) 惡血當寫不寫jf以留止. 『甲Z」』卷八 第四

에는 ‘惡血當寫不寫血M乃留止’로, 『保

命集 • 睡眼論』에는 ‘惡血當寫不寫因以

留止’로 되어 있다. 

26) 日 以益大. 『衛生 • 石病論』 引用文에는 

‘日久益大’로 되어 있다‘ 

27) 月事不以時下; 『保命集 • 睡眼論』에는 ‘月

事不時’로 되어 있는데, 『校釋』에 “『熊

本』과 『日救本』에는 ‘下’가 모두 ‘不’로 

되어 있고, 밑으로 붙여서 읽고 있다” 

고하였다 

28) 可導而下; 『甲 z:.,』卷八 第四와 『千金』卷

二十一 第四 및 『普濟方 • 睡眼論』에는 

모두 ‘可導而下之’로 되어 있다. 

【宇句解】

( 1) 醫 ; 不堅也, 튼튼하지못할 공 

( 2) 쩔‘ 深也, 옴펑눈 요 

( 3) 廳· 積聚也, 적병 벽 

( 4) 著‘ 붙을 착 

( 5) 憶肉; 息肉과 통용 

( 6) llf: 癡血也, 어혈질 배 

【較註】

[ 1] !흡眼 何以候之 !홉眼者 寒氣容子皮!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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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 ‘ 12-1 

間 흉훌흉훌 然不堅 願大身짧睡 皮뭘 按其臨 쩔而 

不월 臨色不變 此其候11!

楊 • 馬 • 張 • 黃 • 章 · 『語譯』 • 『譯解』 • 『鋼텀』 

에서는 ”寒氣가 皮}촬를 침범하면 陽氣가 行하지 

못하여 氣分에 病이 생기니 북처럼 소리가 나고 

氣病이므로 단단하지 않으며 題部와 폼전체가 

부으며 피부가 두터워진다. 뻐氣가 피부에 있어 

서 눌렀다 놓아도 바로 올라오지 않으며 피부가 

두터운 까닭에 복부의 색이 변함이 없다 6)”고 하 

6) 楊; ;J:.解빼AA.에 Jl.有죠$1J하나 -흉는 寒훨뼈j션힘氣 

하야 客차皮A~;問。1 요 ;황는 셰8총不똥이요 도거용는 

g흉大身8총。1 요 맥흉는 tJN。F *윷i;不형」i 죠흉는 8흉 

&,不뿔。l 니 빼짧;,r며與候에 휴斯죠찌&랴 0.훤’ il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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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AAA.ξ;f-1!!.랴 j용흥L客f皮]홉i;問하야 其앓쫓쫓 L빡 
쩌不堅하며 其X용大하고 其身흉硬하며 其皮Ji.호대 {므 

*슛其8흉하연 ~'J 쩔쩌不철하되 其.Ill.~은 #不뽕하니 此l

f홈*~;候.-It랴 흉캔 대 r꿇짜rt.Fl」쩔ξ없‘*'홈R융은 좀X훨 

훨$.쩌成‘。l효대 iltJ홉Bk거합는 Ji 티」寒i\,i',f客。l 랴하니 似

:Ii:有없‘寒i;윷랴 11.-lt흥技其훈fl하연 쩔i1ii不철랴하。￥ 
냥 此i티흉其a흉하연 쩔쩌不철랴하니 Jl~ 좀~쩔쩌不철;!!! 

同。l나 特有予fl與題;ζ흉니 효응OP;랴 O*: ti\티 
寒황는 ,µ;흉-It니 此쓴 i욕形i;좋L客;f皮j홉하。F i1ii용 

虛Bk-It랴 확7fj~;황 故호 쫓쫓 L然不堅。1랴 顧& *£호 
8흥大身훌R좋-It랴 寒%\,{호차Jl1L 故호 tl深-It랴 夫水在

Jt뿌 ;It.호 *쑥 . .zgr철호내 此i病1호~;It.효 Ji<.其R흉i1ii不월 

요 8흥&不뿔흉는 寒황‘1호it!홉쩌8후土未1~-1!!.랴하나 랴 • 

추‘ 쫓쫓 j은 鼓짧-It랴 寒좋L客f皮빼하연 陽~不行하 
。￥ 病1호화分 ;It.효 有짧~꿇하고 흉本확7fj ;It.호 不몇 

하고 흉확쩌不호 ;It.효 R홍大身盡R종i1ii 皮ff-랴 흉l-1보/*問 
~}。F *용散끼율不能양復 ;It.효 쩔쩌不형하고 tl ;It.효 

X용&不뽕-It랴 O옳· 쫓흥훌|은 空洞빼鼓짧-It랴 쩔는 
深-It랴 O후. f홈Bk은 쩍陽虛효 寒좋L客;f皮A하。￥ 찌 

확쐐F효내 {므윷虛8홍 ;It.효 쫓흥훌 싹S不堅하며 其皮淳
랴 *용其X용하연 쩔i1ii不철는 ~A氣‘虛不鼓.-It요 R흉&不뿔 

은 Jl'J與l)(BkξJtf4~亮과 *용;tilt훈쩌철거용효 不同용랴 

쩔는 숍양니 Jtl'il~;흉랴 Qi;용홉; 쩔는 其흡쫓-f~몽랴 

‘훤없倫。l ~r칩t文Jr 퇴용~J에 쩔는 좁~tit 퇴篇챔‘짧。l 랴 

하고 'R웹」어l 뚫는 ~-It랴하니 쩔i1ii不형는 풍謂深l'il 

不형랴 .大짧。l 티빼服은 셰확1fj~;흉L ;It.효 흉i;不월 

랴하니랴 O홉解· 쫓}은 숍호。1 니 채웅꿇짧요호 *양 

였고, 景몸은 “寒氣가 皮I홉에 慢犯했다는 것은 

陽氣가 運行치 못하여 病이 氣分에 생긴 것이므 

로 북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고, 氣는 본래 형체 

가 없으므로 病所가 딴딴하지 않으며, 氣가 이 

르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배가 부풀러 커지고 

온몸이 다 붓게 되는 것이다. 만일 病이 水氣에 

서 緣由한 것이라면 水氣가 있는 곳은 붓게 되 

지만, 水氣가 없는 곳은 붓지 않게 되니, 이것으 

로 水氣가 있는지 없는지를 辦別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水氣가 있으면 皮庸가 앓으면서 

潤氣가 나지만, 水氣가 없으면 皮!휩가 두터워지 

게 된다 寒氣가 皮!휩의 勝理에 있는 경우에 손 

으로 눌러 붓은 곳을 흩어지게 하면 氣가 흩어 

져 빨리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누른 곳이 움푹해 

져 곧바로 올라오지 않게 된다. 배의 색깔이 變

하지 않는 것은 바로 皮l협가 두터워졌기 때문이 

다. 내가 살펴보건대 위의 두 條文에서 손으로 

배를 눌렀다 놓아 부은 곳이 손을 따라 올라오 

는 것은 水眼이고, 움푹해져 손을 따라 올라오 

지 않는 것은 氣眼이라고 했는데 진실로 그렇 

다‘ 그러나 氣舞(氣가 모여 생긴 浮睡)을 눌러 

보아도 또한 손을 따라 올라오고, 또한 水氣가 

n肉에 있는 경우에 눌러보면 水氣가 흩어져 빨 

리 다시 모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體鍵u혈뻐 

둥이 모여 생긴 浮睡)을 눌러보면 또한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른 뒤에 손 

을 따라 올라오는 것과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水氣로 인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 

할 수는 없다. 다만 흉病을 살펴봄에 그 皮廣가 

두럽고 색깔이 푸르거나, 혹은 온옴이 다 붓거 

나, 혹은 부기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경 

우는 대부분 氣에 屬한 것이지만, 만일 皮庸가 

ilii;fj°~/(.J;l왔몽、랴 홉는 숍총니 深f!IJt;않랴 쩔쩌不월는 

k1fJ容深l'il不철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앓고 색깔이 潤澤하거나, 혹은 부어있는 곳의 

경계가 분명하거나, 혹은 부기가 아래로부터 위 

로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 水氣에서 由來한 것 

이다." 

‘‘「論f동응~R」篇에λ1 ‘手足을 눌렀다 놓아도 움푹 

블어가 나오지 않는 病이 風水와 l휩眼이다.’라고 

했으니, 또한 本節과 같은 文章이다. 또 『金置要

略』에서는 ‘皮水는 그 服이 역시 浮하고 밖으로 

댐睡이 나타나며, 누르면 들어가고 惡風하지 않 

는다.’고 했고, 또 ‘手足을 누르면 들어가 나오지 

않는 病이 風水다.’라고 하였고, 『諸病源候論』에 

서는 ‘操水는 水氣가 皮)홉에 념친 것을 말하는 

데, 부어오른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隱隱

하게 남아있어 무늬를 이룬 것이 操水이고, 누 

르자마자 무늬가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演水다.’ 

라고 했으니, 이를 근거로 類推해보면 I휠眼은 

곧 『金置要略』에서 말한 皮水 • 風水요 『諸病源

候論』에서 말한 操水인 것이다. 그러나 眼病에 

서는 부어 있는 곳을 손으로 눌렀다 놓았을 때 

손을 따라 올라오는 것과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는 설에 구애받지 말고 마땅히 말처럼 실 

?) 황훔. 쫓쫓낸 옳흉건L랴 寒흉L홍셋Jt빼;i閒흉는 陽
흥L不frt}야 病./f~~Hi효 有흉쏠鼓하고 흉L本황1fj M: 
효 不뽕하고 흥L흙쩌不홍 故효 Jll.大~훌麗。l 랴 쏠因차 

*하연 fi1J:if水흉는 8훌하고 확*흉는 不8훌하나 ill:,흉or 

뺨。l 랴 然。l냐 有*체Jt',f쩌쟁하고 확水체M하나랴 

쫓 1은 숍쪼。l 랴 寒흥L.t±.A購ξ問어1 *£散;i연 체不能빼 
聚 -M:.호 쩔 ilii不월랴 Jll.E.不횟은 tpJt)흉M:건L랴 웠4윷ill:, 

上여條에 j;;以子4훌其,!lt}。t ~子,R월흉는 £¥하고 

"111ilii不월흉는 £흉랴하나 比떡然샌.랴 然。1냐 흉흉t 

흉도 #Iii.」f-ilii월하고 5l1]<.효Jl/t.~.:t..11'에 4웃ilii흉kξ연 

存不能聚*}。￥ ~4훗챔t春도 껴;쩔ilii不월 故효 i'l"r.A 
월與不월훌7.)<.흥Lξl!IJ#。l 랴 -{£.當쩔 其ME.흉하고 횡 

-身흉g좋하고 옳‘딩上ilii下흉는 }I흥L하고 쏠Jtil e,쭉 
하고 횡g훌有;}-1(-하고 A딩下ilii上흉는 }17]<.건L랴 5l 

Ji!,,j(fl*흉는 홉'~@,顆」f A。l 랴 홈는 숍£나 중건L 

랴 

靈樞·水眼에對한빠究 

지로 그러한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됐은 『玉

篇』에서 ‘껍질로 속이 비어 있는 것이다.’고 했고 

뿔字도 또한 鼓와 空을 合한 글자니, 아마도 

가운데가 비었다는 뭇일지 모르나, 모든 注에서 

북소리라 하였으니, 딴딴하지 않은데, 어떻게 소 

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8)”라고 하였다. 

[ 2] 載眼何如 眼眼身皆大 大與!홉眼等111 色

蒼薰題觸起 此其候111

楊·程은 “ 鼓眼에는 여섯 가지 특정이 있으 

니 네가지는 )휩眼과 같고 다섯째는 題部에 좁黃 

色이 나타나며 여섯째는 題部에 8없*용이 나타나 

는 것이다.')”고 하였고, 馬·李·張·黃·章은 

“배가 부풀어오르고 온옴이 다 붓는데, 붓는 것 

이 庸眼과 같지만, 다만 배의 색깔이 蒼黃하고 

題節이 突起한 것이 (鼓眼만의) 證候가 될 뿐이 

다‘ 살펴보건대 鼓張과 R협眼은 손으로 누릅에 

8) -!'ht: r짧흉"i"tX.」앓어l 굽흉其子Jl上*}。f "111ilii不월春 

까 퍼‘*'홉*샌」랴하나 亦與本節同。l 랴 X「金置훗R용」어l 
승Jt,j<.는 $,.~끼;.하고 *}혈Hl!H홍*}며 쳤:Z..i.l:ffl하고 

不,월風。1랴하고 5l j;;~훗其훈足上하。￥ l'i.l쩌不월흉까 퍼i 

*랴하나 랴 r용행‘」어l j;;操水는 謂水용찮f皮A니 택 
今8쫓j훨하。f f.(;ffl홈쩌上하면 則隱않A:t!f:흉흘 名터;像 

*요 ~;i.짧훌肉上하연 Iii.홈It흉!;.t}야 不A;;추者흘 名

티ii.‘*랴하나 랴 며ill'.,4fi.ξ연 '*은 fi1V1-置JfJf調;t,J<.
J§J.7]<.요 rt源JfJfl용뚫*샌」랴 然。l냐 *不or혜웰與不월 

ξ試하고 짧X용'*ξ음샌」랴 짧은 r J;.홀』어l 物Jt空샌」 

랴하나랴 쫓 냥도 짜#흉t1it캘。l 니 옮*空ξ흉냐 it注

흙鼓흉하나 효有不堅쩌有풀.:V홍乎。} O~ff:‘ 흥훌 F은 

£&흉이냐 체rhtit:,뼈。1 쫓 j추도 亦짧lt1it空。l 니 옮* 
空ξ흉냐 if"注j월鼓흉하니 효有不뽕쩌有흉ξX몇乎야하 

나 옳謂↑홍총示*空쩌확흉풀i;흉니 可*。l효대 휩1it前 

**랴 쩔는 深l!IJti!;랴 쩔ilii不월는 -l!j짱~l'i.l不월랴 0 
뼈 퇴 :JU-는 非謂Jt빼本身횟~요 ilii윷되水g좋뼈Jtil 

Jt.if:ta:tt쩌좋。l 랴 
9) 楊. 次解혔.Bk에 H」有《,ll'J하나 찌며1U용맥種。1 되화 

'*하고 죠흉는 Jll.E.좁윷하며 스흉는 眼上M..짧Jl.出 
。l 니 흉*.;i;候어l 有ill:,승찌샌」랴 O짧; &흉윷 Bl~월 

는 Jll.꿇어l 有t짧~M-。l 突월,~$흉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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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따라 올라오는가 올라오지 않는가를 말하 

지 않았지만, 당연히 모두 올라오지 않으니, 오 

직 8흉節이 突起된 것만으로 分別해야 한다. 또 

한 『素問 • 題中論』에서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心題이 B통滿함에 아침에는 軟食을 먹을 수 있으 

나 저녁에는 먹을 수 없으면 이것은 어떤 病입 

니까? 破伯이 대답하기를, 鼓眼病인데 治覆함에 

難失體 一齊j를 먹으면 (病이 나아감을) 알 수 

있고 二했j를 먹으면 낫게 됩니다’고 했으니, 이 

處方이 과연 기이한 효험이 있음을 말한 것이 

다.'°)”고 하였고, 景몸은 ‘배가 부풀어오르고 몸 

이 다 붓는 것은 上文의 ]寶眼과 證候가 같다‘ 

색깔이 蒼黃한 것은 또한 皮!협가 두렵고 題部의 

색깔이 變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지만, 題節이 

점차 突起되어 (!홉眼과) 다르게 된다 이것도 

또한 病이 氣分에 있는 것이므로 鼓眼이라 名한 

것이니 鼓眼의 돗은 앞의 五十五에도 있다0lll”고 

하였고, 『語譯』 • 『鋼덤』에서는 ‘’色蒼黃은 全身의 

皮I휩에 좁黃色이 나타난 것이다.)2)”고 하였다 

10) ‘훤; 比는 "t!Ukξ*홍<!!,랴 歲R흉요로 ,%周장양大여l 

大與l홉Jlk;\ll等。1냐 f므其&흉윷하고 짧tf'Ali월鳥4홍조F랴 
4훗컨 내 훨Jlk與A!lk等에 不효흉ξ월A不월냐 當꺼;£不 

월홍니 ↑혐其Jli.Ali월끼양용**。l 랴 .XJ슛컨대 r좋問』「題* 

짧」에 훔帝티 有病·(;JI홍i흉에 므생t則不能흉용하연 名흙 

↑규%융。1 요 햇伯。! 티名§훨Bk。l니 治ξ에 ~A難夫앓­

용j했요 二훔1Jf'..랴하니 比方果有용짧굽이랴 O후‘ 쳤짧 

A!lk은 大同小異냐 Re.흉윷R홍짧웰X흥)l1j조F。l 랴 O뚫­

tJ.\티 比는 寒좋L乘f"?l힘ξ*。1 니 쩌謂l*-.iii흉%침에L 
랴 l寒흉는 水lξ寒좋L盛하고 쩌;k土ξ氣.흉<!!,랴 身

양大흉는 牌초JlJL肉에L랴 &흉흉과 Ali월흉는 土敗l퍼木 

氣.來ξ에L랴하니 랴 O윷‘ &흉윷과 Jli.Ali월는 Jlt木때R후 

土에L랴 O후. 此,는 며찌傷JltH후 故호 &춤윷휴껴,하고 

康8융l퍼有짧쌓하며 與1j(JlkJ! Jlk요호 因용不同하니 其짧 

꺼;흉요 in後뺑어l 묘용不能흉용하고 用흙夫g흉흉효 :ta 
類랴 

11) 흉용; 짧Bk身뽑大는 與上"$..}홉8흉황호 짧同。l 랴 &흉 

옳황는 #皮4.11흥&不횟ξ흉냐 {!!.JI홍有Ali월하。F j훨채윷 

耳랴 훌此,끼;흙4보홍L分 ft호 .t鼓~에L요 X敏Bk!는 JI, 

前五十五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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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關휠 何如 寒훨容子題外 與衝훨뼈揮 훨 

不혐響 因有所짧 짧而內著 惡氣乃훨 

源肉乃生 其始生也 大如錫§ff 稍以益大

至其成 如懷子之狀 按之則뿔 推之則移

月事以時F 此其候111.

楊·馬·景돕·李·黃은 “單은 養延되고 布散

되어 깊어지는 것이다. 寒氣가 陽外에 慢犯했는 

데 이때 衛氣가 이곳을 지나다가 寒氣와 섞이게 

되면 運行하지 못하고 養積되어 陽外에 머물러 

戀휠되기 때문에 積塊가 발생하고 군더더기 살 

이 생겨 病이 날로 섬해지게 된다 源肉은 惡肉

이다. 離歲는 해를 넘긴다는 돗이다. 寒뻐가 陽

外에 f윷犯했지만 쩌氣가 뼈中에까지 미치지 않 

았기 때문에 月經에 異常이 없는 것인데, 이런 

까닭으로 陽單이 血分에 생긴 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개 m末이 !疑聚되어 생긴 것인 

데, 이것이 바로 陽훨의 證候다 바’고 하였고, 張

12) 챔품‘ &흉윷운 Jtj홉웅앓춤윷&。l 랴 rn택티 ; &흉 

옳운 .j~소장l홉&춤윷&흉?뺨랴 
13) 楊‘ 次解R흉흉은 7)<.1흉聚에L랴 陽홍에 凡;fj:i;)l1J하니 

-흉는 得ξi'IT며까 調寒客차8웅rr~}。F 與4한용음하。F 

f훌,7Q용찌요 ;흉는 P『.i形ξ大4、요 도흉쓴 Ji\11칭久iii 

에 久끼앙는 횡"[P,홍차.f歲요 맥흉는 *윷ξ용햇。l 요 五끼앙 

는 雄ξ"f移요 *흉는 께‘행at下니 陽3뽕rlf며與狀어l ;ff 
~승種에L랴 0.훤 . Jt는 j응陽훨i;청f<!!.랴 寒A청;차&웅z 

71-하。F 4trA有at쩌λ하야 寒홍L與j험흉;\ll#흉하연 4한좋L不 
得흉i훌하야 彼iit.M양하야 흉쩌찌황차8웅하야 致ft,월흉 

從ttm월~}。t I흉찌75.i。1 랴 其:M:.i<!!,에 大.M훌~r。1 랴 

>} 及其Ji\<!!.하얀 in·없子ξ,'Ji;.하고 久황는 歲~A度歲호 

내 非止-歲요 찌子옳ξ則용하고 雅ξ則**하며 Ntffe. 
陽外l퍼不효JIM ft호 져 事~Aatm下하니 比R흉흉ξ홉{흥 

<!!,랴 .품용; j흙은 양;;ji,퍼i深<!!,랴 寒흥L與4한j.;fa~하연 

Jl1J續**不行하야 짧좌R융싹하야 휴i'IT확용 ti효 顆積월 

하고 憶찌.i하。F 病티 ~Ali\용랴 憶썩은 l월찌에L랴 *홉歲 

는 越歲에L랴 寒~‘客차陽*}하되 不효1*3.tf' ft호 환Mffe. 
져事하니 其非Jo..病을 "f~요 옳며·샤i*-i'IT聚쩌.i。}니 

Jl!:.R흉흉ξ候&랴 O후; 훨ξ흙흉는 ~布,7Q深에L랴 寒횡. 

않4험하연 빼l퍼不行하야 짧TR웅71- ft호 g홍*#월하고 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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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는 寒氣가 陽外에 f훗犯하여 陽單이 생긴 

것이다. 무릇 衛氣는 밤에 鐵뼈의 幕頂으로 v좁 

行하여 陰分을 스불 다섯 번 周行하는데, 이때 

寒氣가 陽外에 ↑풋犯하여 衛氣와 섞이게 되면 衛

氣가 營行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적당한 곳 

에 !疑聚되어 안으로 應훨되는 것은 無形의 !JO~氣

가 陽外의 題院에 相博하여 有形의 홈톱 • 幕頂

에 應커훌된 것이니 血肉에서 惡氣가 발생되고, 

이로 말미암아 군더더기 살이 생겨 陽훌이 되는 

것이다 病이 발생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積

聚가 鐵服의 B읍願에서 떨어져 마치 임신한 것처 

럼 배가 부르고, 손으로 눌러보면 積이 딴딴하 

고 밀면 積이 움직이며, 쩌氣가 陽外에 f풋犯한 

것이지 鐵冊를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月經이 

때맞추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B융훌훌의 

證{홈다.14Jo 

『校釋』 • 程은 “單의 뜻이 상세하지 않으나, 아마 

도 훨字는 훌(버섯)과 같은 글자인 것 같은데, 

륨은 慧任切이다 『훔題』에서 ‘버섯은 나무에서 

생긴다.’고 했고, 또한 『玉篇』에서 ‘버섯은 땅에 

서 자라는 園類다.’고 했다. 陽 속의 찌꺼기가 

疑聚되어 憶肉이 생기는데, 이것은 마치 뭘氣가 

薰蠻해 땅과 나무에 버섯이 생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陽훌훌이라 한 것 같다. WJE字通方書』어1 

쩌生-Ii!,랴 뚫歲논 越歲-Ii!,랴 ifl.j호陽外t}되 不j호뾰* ti 
호 흙h"予R 事t}니 함며it*쩌짧호 非ifu.病을 'T~-1!!」

랴 O윷· 흉은 行&랴 뺏는 뺀不f펴-Ii!,랴 tfilii 찌흉은 

%용itilfi 짧흉-Ii!,랴 ‘월중VJ월는 ‘휴흥L택 f.lilfi成‘稍-Ii!,랴 源쩌 

은 였쩌-Ii!,랴 *용歲는 옳~-Ii!,랴 
14) 짧; 比는 --중L客予陽外ilTi生훨-Ii!,랴 }d힘氣는 -ll~옵藏 

빠ξ홍멍하。F H~양;+죠度하나 *,l客予陽外t}。f 與

4힘~:#14흉하연 Jl~j뼈흉不?몽흉fr옷랴 因 ;ff짜4뽕흉쩌內흉 
者는 ill:.~학%ξ흥L까 :#1.t홍;f陽*↑ ?J:~깅;*하。t ilTi흉;f有 

M~t흉£니 Jty;t_호 ifu.쩌i;엎흉ll월하고 源쩌ll1. t} 

。f ilTi빠&훨。1 랴 jJ\Ij흙予옳Rkn~Hilt}。f 1n·t항子i;處 

應하며 흉ξJN뽕하고 雅i;체***}야 不涉하威府 ti호 

fl 事~;_時下t}니 ill:.其{홍-Ii!,랴 

靈樞·水眼에 對한 .iitf究

‘코안에 생긴 사마귀(뾰루지)가 源肉이다.’라고 

하니 또한 이는 源園을 말하는 것이며, 코는 숨 

쉬는 곳이기 때문에 (源字는) 息을 쫓아 쓴 것 

이니, 비록 거기에서 말한 源園은 陽置의 뜻과 

符合되지만, 다만 훌륭息으로써 德을 풀이하는 것 

은 잘못된 것이다. 『說文』에서 源은 寄肉이다.’ 

라고 하니 이는 곧 惡肉이 자란다는 뜻인데, 

『甲ζ』에서 息、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 

다 離는 歷의 뜻으로 離歲는 해를 넘긴다는 것 

이니, 『詩 · 小雅 • 小행統』에 그 例가 있다. 陽單

의 治方에는 陳民의 r三因極-病證方論』어1 烏P象

}L이 있고, 羅民의 『衛生寶짧』에 뼈露갯L과 見院

九 等이 있으니 , 마땅히 모두 參考해야 한다.15)” 

15) ↓ fJ-빼; 1용흉*詳。l냐 옮比與훌同하나 옆任iJJ。l 랴 

f康옵없어l 짧生木上。1랴하고 x..r짧』에 훨은 Ji!;짧-Ii!, 
랴하나 R흉**당澤'} ilt聚生源쩌。1 積없중L옳뽕하。f 生
훌훌차土木 ti호 調R흉훨。l 랴 r .iE.추i힐方홍』에 흉re티源 

헤。1 랴~}니 #i융i;源짧。1며 흉ii‘홍‘ ti호 ~‘양‘~}니 *흉 
짧은 m월陽훌i;흉符호대 1!1.以흉,흩ff源휴는 i용랴 『試

x.』어1 源운 寄쩌£랴t}니 홍P生앙‘-쩌ξ흉러나 f뿌ι』 

作,앉內으호 '[짧。l 랴 #歲는 꿇歲&며 #김11歷。l 니 κ 

詩J、雅4、克옮랴 R융훨if;方은 뼈.‘f三因』어l 有烏홍九。1 

요 짧.‘r1tr生흉짧』에 有뼈짧九과 JI..院九等。l니 좀휴 
홍랴 O품解 g용1용은 病t。l 랴 후은 숍옳。l냐 *典藍
i훤하니 因陽外生有1n짧狀tr.i.S、쩌 故호 稱8흉후。l 랴 『 J,.

짧』에 置은 Ji!;짧-Ii!,랴하나 g용**당}후'} 疑聚生源쩌*}니 

狼鴻氣옳뽕*}。f 生遭차土木 ti호 *얘R용훨。l 랴 源은 숍 

‘앉。l니 화윷,월、쩌。l 랴 짧는 t,t웅~~뭘니 離歲는 Y,tkt. 
i쩔了혔~빼意l옆랴 0;용품. ·*냄효티 후;lJ쏠藍。l 니 숍 
4。1 랴 r_t.Jt 』어l 置은 Ji!;짧£랴t}니 g흉훨Flt»융쩌生1n 

藍하。f 4양謂ξ陽園。l 랴하니랴 榮與흉은 짧&用이냐 
1!1.#<.r太좋』作흉하연 흉홍~짧。1 요 흉은 謂i홍Jr。l 랴 

『廣雅』 'ff"illl 」어l 흉흉은 효*--Ii!,랴t}니 용不?웅榮은 £ 
謂,l不?웅i훌行이랴 'flt. *￥찬n」에 .쓴 빵-Ii!,니 뼈 

聯 ,f.-1!!,랴하니 因有m뺑쓴 웅i움寒홍u힘흥l~a효i1Hi1Ti不 
?웅散。1 랴 흉4은 k쳐j;應作흉니 협ilTi 內흉은 k謂R홍* 

‘쌓짧'} j호:!iii ii ii‘뼈Jftt랴 엎、홍L는· 病홍~짧j;용랴 f左

-It-』成상승~*li초어l 월、은 짧**랴하니 源찌은 엎쩌。l 랴 

~~~;_는 생~)llj 。1 랴 t‘↑읍티 源쩌 홉~하。f 與陽:#!흉하。f 

j흉찌漸大~}연 )l~ 껴;션f~ ti호 티狀.1n•밟子하고 A;율 

*용歲랴하니랴 O:&ff: 8웅후은 病t。1 니 m1t陽ilf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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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고, 章은 “陽훌은 寒氣가 陽外에 慢犯함 

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데, 이곳은 몸의 안에 

있고 正氣와 衛氣가 出入하는 곳으로 寒뼈가 이 

곳에 들어와 衛氣가 섞이게 되면 이로 인해 積

聚가 結成되고 惡氣가 발생되어 源肉이 생기게 

된다. 발생하여 시일이 오래되면 크기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커지고, 손으로 눌러보면 積이 

딴딴하고 손으로 밀면 積이 움직인다 그 積聚

가 氣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血服은 막히지 

않아 流通되어 月經이 때맞추어 나오게 되는데, 

이는 衛氣와 結滿된 것이지만, 衛氣가 服外로 

運行하기 때문에 月經에 異常이 없는 것이다.•61” 

고하였다. 

[ 4 ] 石寢何如 石病 生於뼈中 寒氣客於子門

子門閒塞 氣不得通 惡血當훌훌不옳 ~ 

以留止 日以益大 狀如懷子 月事不以

時F 뽑生子女子 可훨而F 

楊·馬·景룸·李·張·黃·章· 『語譯』 ·程은 

“뼈는 곧 子宮인데, 男女에 다 있다 남자에게 

있는 것을 精室이라 하고, 여자에게 있는 것을 

血海라 한다. 子門은 곧 子宮의 門이요 M는 영 

기어 썩은 피다. 子門이 閔塞되면 어혈이 머물 

러 l疑聚된 것이 돌과 같이 堅固하기 때문에 石

寢라 한 것이다. 月經이 제때에 나오지 않는 것 

은 이 病이 오직 女子에게만 생기기 때문이니 

M血을 없애는 藥휩j로 下해야 한다. 本篇의 맨 

처음에 黃帝께서 石水를 質問했으나 原文에 對

R홍物。1 랴 源쩌은 ,훌肉。l 랴 O程; 陽후은 病」g。l 랴 J~ 

Flt陽ilii1.fllJB훌物이니 #題ξFlt木쩌1.。l 랴 

16) 후; 陽활은 **며寒흉흉하陽外하니 웅효훨itt.~;찌요 

£?휘총L出λξ§.니 寒~‘與氣.lll~하야 멤 ilii.i.냄져~1.i),;fk하 

연 훨、흉JJ월하。F 源여751.이 랴 歲久에 大.-in·t흉子하고 

흉j;堅ilii雄.d}하며 其i랩4호氣.分 #..효 Jiz.m.流i훤하。F 

fl 事仍應Btilii下하니 옮與싹f흉fJT‘쌓효 術行~*i~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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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이 없는 것으로 살펴볼 때 반드시 이에 대한 

내용이 遺失된 것이다 「陰陽別論j을 살펴보면 

‘陰陽이 結뻐하여 多陰少陽한 것이 石水인데 少

題이 붓는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陰陽別

論」에서 말한 石水다. 17)”고 하였고, 퓨波는 “『說

17) 楊; 次解;(; 흉어l 凡有찍찌하니 -者는 흉4초fJT{호요 

;者는 ?웅ξ所며〉} 謂寒氣.홍子門.Zif하。t .~.Ju.。l 疑

聚不寫所致요 」i者는 lin흉大4、形。l 요 찍흉는 R‘쩔不 

fAllt下랴 ;(;흉i'if며與狀어l 有斯四種。l 니 ;(i7j(-種은 

~ilii不解핀.랴 o.훤. ill:.는 응;(;흉i;협r~랴 ;(;흉는 J와 

호하:81!. if하니 Jl~:A寒흉客차子門하야 子門閒흉하연 흥L 

不待~차外하니 옆‘Ju.ξ,ff찌者흘 좀鴻不평랴 ‘월、#냉f흘 
」gJ횡Jf.ilu.。l 니 짧止-f:D!!.<f 하연 티 ~:Aji大하。t 其狀꺼;-in 

‘밟子랴 ↑짧훔1.-f:D!!. if 。l 효내 ilii不효R용7r ti효 R事

不,!)..時下하니 比其fJT ~:AJ월4훌.~랴 然이나 R흉활E흉는 

i\'1.-f*子니 治ξj용쓴 "fif.쩌下i;랴 옳컨 내 g용후은 

며寒氣i客한R용7r쩌뻐요 lin흉는 며寒氣.홍셨子門쩌뻐니 

:it.Ht짧꿇夫흉r術1.흉짧」어} 有뼈짧九과 JI..院九좋*하 

。t 以i~-=-~획이 랴 .황용. :81!.는 tp子향~니 웠*양t 

ξ랴 j호% 을 謂ξ**호。! 요 j호*흘 謂ξJiz.海랴 子門은 

tp子향.zri~니 흉첼三캘、f!,$tt빠門**中하니 凡Flt앓三 

卷。1 랴 ·*는 앓敗ξJiz.~니 子門。1 閒홍체Jf.ilu.留止하 

야 其堅-inli #..효 티E癡랴 fl 事不,!)..時下쓴 i밟*子有 

.z~ ti효 可,iJ..if..ilu.ξ했l효 下ξ랴 옳컨 대 l;줍에 帝

有;(;,µ;問。1 효대 쩌比下확答하니 i와뼈夫~랴 총ξr 

R양陽찌論」컨대 티l쌓陽쌓ijl하。t %않少陽을 티;(i7j(니 

.、魔題。} 랴하니 其.Urill:.요 품JI..本類前승。l 랴 Jf는 

4회杯-IJJ。1 랴 O후· M는 앓ila.疑聚&랴 子門閒흉하연 

Jf.ilu.留止하야 其堅-inli #..효 경E흉랴 R事不,!)..빼下 

는 확헬or~갱J니 ar~:Ait.i1u.ξ웰효 下ξ랴 技캔 내 陽3뿜 

E흉어l 양응m흉하니 째ill:.;짧。l ↑흉냉iA.有z #..효 티 

뺨1.차*子·~랴 rnk: ---‘티 뾰*은 Ju.海셔L니 후少 
g홍때랴 몇子ξJu.은 上쩔D쩌1.llitt하되 *子쓴 R事

~:A빼下니 寒쫓L客차子門하연 체子門閒하고 써:81!. ifξJiz. 

을 좁y형不鴻하。t 짧**쩌AJfJt하연 티 ~:A益大하。t 狀

-in뺏子요 Ju.짧:81!.<f #..효 R事不l'Allt下랴 후1횟쓴 양1. 

차*子니 治ξj용"Tit下i;랴하니 랴 O윷; Jf쓴 Ju.塊.~

랴 O후‘ lin흉는 며寒氣.客하子門하야 假Ju.成%하。t 

쏠-inli 堅 #..효 」u흉요 써효:81!.~<f #..효 JR-in밟子 

니 씹m謂.tB읍~랴 ill:.~:A 옆、Ju.좁}행不鴻하。F 짧않쩌R 事

不~엘새니 與上ξ짧훨으효 有흥l.i!u.~;分。1 나 ilii양1.-f 

냉r子하니 좀~~1Jif.~;쩌下~랴 帝fJT問허有;(i7j(-쏠。l 

효내 뺏{&활答하니 흉;￥움t~양짧JiU훌*。l 랴 O끓뚫; 송% 
:};.(획P에 1휩는 *病。l 랴하고 휩는 本子양R훌續ξ」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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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서 ‘if는 癡血이다 ’고 했으니 『五藏生成篇』

의 ‘쳐R如if血死’가 바로 이것이다. 導는 坐導藥을 

말한다 그 病이 뼈中에 있으므로 坐藥을 써서 

下導시켜야 하니, 景옮의 注는 잘못된 것이다 

.18)”고 하였고, 『譯解』에서는 “뼈는 女子의 子宮

을 말한 것이니, 뼈中은 곧 子宮內다. 『說文』에 

서 ‘타는 癡血이다.’고 했으니, 하以留止는 바로 

病血이 자궁 내에 停留됨을 돗한 것이다. 可導

而下는 導血下行하는 針法을 써서 治擔하는 것 

이다.'9)”고 하였다 

〔考察】

〔校動에 對한 考察〕

‘醫 뿔然不堅’은 『太素』와 『甲ζ』과 『外臺』에 

는 모두 ‘됐랬然不堅’으로 되어있고, 『千金』에는 

‘왔랬然而堅’으로 되어 있으며, 『普濟方』에는 ‘敎

敎然而堅’으로 되어 있는데, ‘웠’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웠’은 ‘홉왔이 本字인데, 뜻은 r眼

니 引후ξ체凡,JJt f有‘쌓塊흘 껴;謂.t.흉랴 짧;\_~。l 티 

勝Jlil:.은 X흉i.ti/l.ξ!If효 j.11:.체能出‘훨。1 니 今寒흉흉하子 

門하연 ~'l홍閒쫓i1ii不流하야 Jf以짧止하야 헬뺏.-kuAi하 

나 홍,t;Ai觀랴하나 랴 .I.1*。1 티Jfk.은 謂敗‘옆혔짧.t. 

.mt。l 니 &*.떻샌」랴하나 랴 下는 謂**후랴 r周짧』 r허 ~ 

,J뼈注어1 下는 햄*-It랴하고 尤샘까 티흉는 假샌」니 11! 
.mt成形하。t ~-tni?.<I' 。l 니 쇼積易* M:효 티可if.m下 

랴하니랴 O程; Ail](는 病」g 。1 랴 本앓어l :tfAil)(有問

。l 효대 i1ii월答하니 좁껴缺x。l 랴 Ai觀는 훌뾰합찌.t. 

짧塊랴 
18) -!Tit: f試j;』어l M는 앓Jo.샌」랴하나 r죠훨生成j훌」의 

plfk.Jt까 :il-t.랴 *는 ;홉坐￥業。l 랴 其%쳐효Jl!!.<I' 

M:효 찌坐業以￥下ξ니 *-i:초는 非랴 Oliff: "fif.m 
下에 有ffl種%￥*￥。1니 -*흥은 짧j훨웅며앵퍼~.t.빼下ξ요 

>J1J-種解*￥응 ~훌훌윷坐뺑業。1니 其病4호.tt M:효 

찌坐業~:A평下ξ랴 

19) 풍解‘ 뾰는 :ffl-k子的子송이니 뾰*은 홍F子향찌라 
M는 숍.ijf라 f채X&어l M는 왔Jo.낸」라하니 M以짧il:.는 

t,t;il왔퍼z停짧효찌빼흉뭘、라 or평쩌下는 or用 if-k_下行

처it.以治ξ라 

靈樞·水眼메 對한 iiJf究

論」의 ‘願聞眼形’節에 나오는 ‘三傳眼者 氣滿於皮

I홉中 輕輕然而不堅’에서 ‘輕輕’에 대해 『太素』,

『服經』, 『甲z』에는 모두 ‘웠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大與I홉眼等也’는 『甲ζ』에 ‘如I홉眼等’으로 되어 

있는데, ‘大’字는 윗 문단의 영향을 받은 術文언 

것 같으니 마땅히 『甲ζ』에 의거 없애야 한다. 

‘與衛氣相博’에 대해 『千金』에서는 ’與뽑氣相灌’ 

으로, 『外臺』에서는 ’與衛氣相藏’으로, 『保命集』

에는 ‘與衛相博’으로, 『普濟方』에는 ‘與몹氣相傳’ 

으로 되어 있으나 本文의 내용에는 몹와 관련된 

것이 없으며 또한 ‘博’, 輝’, ‘樓’은 醫書에서 통 

용하고 있으므로 原文이 옳다 

‘擺而內著’은 『太素』, 『甲ζ』, 『千金』, 『普濟

方』에는 모두 ‘複而內著’으로 되어 있는데, ’藏’은 

積聚가운데 兩臨間에 있는 것이고 ’癡’는 題中에 

생기는 積聚가운데 모였다 흩어졌다하는 것이 

니, 本節은 陽훨에 관한 것이므로 ‘據而內著’로 

하는 것이 옳다. 

‘至其없’은 『太素』, 『甲ζ』, 『千金』, 『外臺』에 

모두 ‘至其成也’로 되어있고, 『普濟方』에는 ‘及其

成也’로 되어 있는데, 원래 ‘也’字가 없으나 위의 

‘其始生也’와 對比가 되므로 ‘至其成也’로 하여야 

한다. 

‘久者離歲’는 『甲ζ』, 『千金』, 『外臺』, 『普濟

方』에 모두 ‘久者離歲月’로 되어 있고, 『保命集』

에는 ‘久離歲’로 되어 있으나, 『周本』과 『張注本』

에는 모두 ’歲’字가 ‘藏’字로 되어 있고 原文에서 

‘按之則堅 推之則移’라고 한 것과 張의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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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注의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離歲는 離鐵으 있다. 요즈음 醫學界에서는 浮睡을 神經性 浮睡

로 하는 것이 다당하다. 과 水浪性 浮睡으로 나누어 前者를 氣睡, 後者

를 水睡으로 보아 辦證하고 治續하고 있으니 景

陽單 節의 ‘月事以時下’는 『太素』에는 ‘R事以 룸의 浮睡에 대한 감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 

時’로, 『甲ι』, 『千金』, 『普濟方』에는 모두 ‘月事 다. 

時下’로, 『外臺』, 『保命集』에는 모두 ‘月事不以時

下’로 되어 있는데, 陽單은 ‘寒氣客於陽外與衛氣 ‘皮훔’에 대하여 楊·馬·張·李는 庸眼은 몸 

相博’하여 생기는 것으로 血病과는 아무 상관이 전체가 부어 피부가 두터워지는 것으로 보았지 

없으므로 ‘月事以時下’로 보아야 한다. 만, 景옮 • 章 • 퓨波 • 『校釋』 · 『鋼目』에서는 붓 

石據 節의 ‘月事不以時下’는 『保命集』에 ‘月事

不時’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熊本』과 『日妙、

本』에서는 ‘下’를 ‘不’로 보고 밑에 붙여서 ‘不皆

生於女子’로 읽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나 

한문의 문법으로 보나 그대로 읽는 것이 타당하 

다. 

〔較註에 對한 考察〕

‘뿔뿔’에 대하여 景옮·馬·李·黃. ~語譯』

에서는 두드리변 북소리처럼 소리가 나는 것으 

로 보았으나, 퓨波 • 『校釋』 • 『網目』에서는 眼病

을 虛眼과 實眼으로 구별하여 虛眼은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寶眼은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 

는다고 하여 북처럼 속이 비어 있는 형상으로 

보았으니 옳다고 본다‘ 

‘쩔而不起’에 대하여 楊·馬·張·黃·章·升

波 둥은 氣虛로 인한 氣眼이기 때문에 눌렀다 

놓아도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여 I홉眼을 氣

眼으로 보았고, 景돔은 눌렀다 놓아 바로 올라 

오는 것은 水에 속하고 바로 올라오지 않는 것 

은 氣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起·不起만으로 

氣·水를 논할 수 없다고 하여 鷹眼이 水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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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은 피부가 앓고 빛이 나므로 여기에서 皮

훔의 의미는 붓지 않는 곳의 피부가 부은 곳에 

비하여 두럽다는 의미로 보았으니 후자가 옳다 

고 생각한다. 

‘色蒼黃 題節起’에 대하여 楊 • 程은 ‘題慶에 좁 

色의 mu용이 節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고, 

馬·張·李·黃·章은 ‘睡處의 색이 춤黃色이고 

題部의 節이 나타나 보인다’고 하여 두 文句로 

보았으며 , 景룸은 ‘色蒼黃’을 I휩眼에서 말하는 

‘皮훔題色不變之義’로 보고 단지 題節이 나타나 

는 것으로 庸帳과 鼓眼의 구별점을 삼았고, 『語

譯』 • 『網目』에서는 ’色蒼黃’을 전신의 피부가 춤 

黃色을 띠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病證은 黑훨 

을 말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色이 나타나는 

변화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주장하 

는 내용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 

아야할것이다 

‘陽훨’의 륨에 대하여 퓨波는 훨은 置으로 통 

하니 ‘慧任切’이라 하였고, 『譯解』에서는 ‘륨盡’으 

로 하였으며, 孫鼎宜는 ‘륨尋’이라고 하였는데, 

景몸 둥의 陽草에 대한 注의 내용에서 ‘單 延布

而深也’라 하고, 『居題』에 ‘靈 園生木上’이라 하 

고, 『玉篇』에 ‘寶 地園也’라 하였으며 , 康熙字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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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훌은 훌과 통한다고 한 것을 볼 때 륨을 ‘陽

單(장심)’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久者離歲’에 대하여 楊은 ‘久者 可歷於年歲’,

馬는 ‘久者 歲以度歲’, 景폼 · 李는 ‘久者 越歲也’,

黃은 ‘久者 j월歲也’라 하여 모두 ‘오래된 것은 해 

를 넘긴 것’으로 보았고, 『張注本』에는 원문이 

‘離購’으로 되어 있어 張은 ‘不涉於藏府’로 보았는 

데, r周本」에도 ’歲’字가 ‘職字로 되어 있고 原文

내용에도 ‘按之則堅 推之則移’로 되어 있으니 張

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靈樞’水眼에 對한昭究 

石水에 대한 것도 묻고 있는데 本文에 石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石痛 節아래에 

關文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 

서는 언급이 없다. 이는 內經의 編舞科程에서 

石水의 내용이 脫遍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歷代의 醫書를 참조하여 볼 때 r諸病源候論』어l 

나타나는 위의 4 證의 내용이 『內經』이나 『金

置』의 原文을 그대로 傳寫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거2이 보충할 수 있다. 

뽕元方의 『諸病源候論」에서는 ‘뽑主水 賢虛則

水氣훌行 不依繼옴 停聚結在簡間 少眼睡大章9P

如石 故굽石水 其候 引臨下服痛而不n옮是也.»JK沈 

‘皆生於女子 可훨而下’에 대하여 몇몇 注家들 者 名日石水. RJ!k微大 亦寫石水. 睡起簡下至小

은 이 文句가 石흉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고 

‘可導而下’에 대하여 景폼 • 李 • 黃 둥은 ‘可以떻 

血之齊l下之’라 하였고, 꺼波 • r校釋』은 ’用坐藥以

導下之’라 하였고, r譯解』는 ’可用‘導血下行六法以

治之’과 하였으며 , 이와는 달리 馬 • 張 • 章은 모 

두 陽훌과 石擔에 대한 치법을 말한다고 하였는 

데, 石據 節의 내용에는 하나의 病證만을 논하 

고 있으므로 ‘皆’字를 쓸 필요가 없으며 윗 節에 

서 論한 陽單도 여자에게만 발생하는 病證이므 

로 이 文句는 陽賣 · E癡의 治法에 모두 해당한 

다고 보아야하므로 馬 • 張 • 章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또한 뒤의 3章에서 ‘黃帝日 I휩眼鼓眼 可刺

!l'B’라고 하여 빼眼 · 鼓眼에 대한 治法만을 질문 

하고 陽훨 · 石據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語

譯』은 이에 대해 “孫鼎효日 水輸는 有五十七t이 

요 陽훨石寢는 E.i';:可導而下하니 故로 獨學此二

者問也라하니라”라고 하여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 

하고있다. 

楊 • 景옮 · 黃 퉁은 1章에서 ’黃帝問於n皮伯日

水與l홉帳鼓眼陽章石햄石水 何以別之’라고 하여 

題 睡睡然上至몹院 則死不治,’라 하고 있으니 이 

것으로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l햄眼은 어떻게 候합 

니까? 

n皮伯이 대답하기를, 庸眼은 寒氣가 皮1홉의 사 

이에 흠犯하여 북소리와 같이 소리가 나며, 부 

은 곳이 딴딴하지 않으며, 배가 부풀어 커지고 

몸이 다 부으며, 皮l홉가 두터워 지는데 그 배를 

손으로 눌러보면 움푹 들어가 나오지 않지만 배 

의 색깜은 變함이 없으니 이것이 그 證候업니 

다 

20) rt,問 , 뺨陽**꿇J · 三陽짧호 i뼈{£~~ -

rt.뼈 , 陰1'1i>l1J꿇』; 陰陽、쌓혐 11'H'l'li 티좌水 t•r'Jll 
8홍 

rt,해 • 大용꿇』‘ fllt#itJ홉~7]<. 

r훌꿇 • 뼈흉‘않뼈흙Jlj」 ; **大.fii~,jt *§흡,.‘-gj、Jll 

!IH훌然 上호띔~ %不;g

r윷I. 7]<.j.흙~혈ti읍」 ~水其~딩沈 사옳없j훌不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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鼓眼은 어떻습니까? 

u많伯이 대답하기를, 배가 부풀어오르고 폼이 

다 睡大되는데, 睡大됨이 I홈眼과 같지만, 색깔이 

蒼黃하고 題節이 突起되니 이것이 그 證候입니 

다. 

陽륙률은 어떻습니까? 

U技伯이 대답하기를, 寒氣가 陽外에 f훗犯하여 

衛氣와 相博하면 氣가 運行하지 못하여 (寒氣와 

衛氣가) 적당한 곳에 疑聚되어 안으로 유착되어 

惡氣가 발생되어 군더더기 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쫓월JJ~과 같은 크기지 

만 점차 더욱 커져 그 病이 이루어짐에 이르러 

서는 마치 임신한 것과 같이 커지고, 손으로 눌 

러보면 딴딴하며 오래된 것은 鐵에 붙어있지 않 

아 밀면 움직이며 月經은 제때에 나오니 이것이 

그證候입니다. 

石痛는 어떻습니까? 

뼈伯이 대답하기를, 石病는 뼈中에서 생기는 

것이니 寒氣가 子門에 f풋犯했기 때문입니다. 子

門이 閒塞되어 氣가 統通되지 못하고 (짧通되지 

못해 쌓인) 나쁜 피를 마땅히 i寫해야 하는데 i훤 

하지 못하여 縣血이 (뼈中에) 쌓여 날로 더욱 

커져 모양이 임신한 것처럼 커지고 퇴經이 제때 

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陽單 · 石痛는) 모두 

女子에게만 생기는 病아니 導下시켜야 합니다 

第三章. I賣眼 • 鼓眼의 治法

【原文】

옮帝티]) 1홉服경뼈흉을 융r刺*~(])아 

ψ£{다2)이 티先,寫共ilkξ.Jfiz.짧3)하고 後혜其經4) 

하고 刺*其냉i짧서1.,5)니 。l 다 

【核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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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黃帝日· 『甲 z_,』卷八 第四에는 ‘日‘로 되어 

있다. 

2) u皮伯; 『甲ι』卷八 第四에는 이 글자가 

없다. 

3) 先寫其眼之血絡‘ 『太素 · 眼論』와 『甲ι』

卷八 第四와 『千金』卷二十- 第四 및 

『外臺 · 水睡門』에는 모두 ‘先刺其題之血

絡’으로 되어 있다 

4) 後調其經 『保命集 · 睡張論』에는 ‘復調其

經’으로, 『張馬合本』에는 ‘先調其經’으로 

되어 있다 

5) 刺去其血絡也‘ 『太素 · 眼論』과 『外臺 • 

水睡門』에는 모두 ‘亦刺去其血服’으로, 

『千金』卷二十- 第四에는 ‘刺去其血服’

으로, 『甲ι』卷八 第四에는 ‘亦刺去其血

服也黃帝티善’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쩌 耶也, 어조사 야 

【較註】

!훨願鼓眼 可刺째 先짧其眼之血絡 後훌옐其$형 刺

去其血絡也

楊 • 馬 • 黃 • 程 • 『語譯』 • 『鋼텀』에서는 ”이것 

은 庸眼과 鼓眼을 刺鐵하는 法에 對하여 말한 

것이다. }敵長과 鼓眼어l는 모두 血絡이 있으니 

먼저 血絡을 鴻한 뒤에 마땅히 어느 經에 血絡

이 생겼는가에 따라 調治해야 하고, 그 血絡이 

다시 생긴 것도 또한 마땅히 재차 刺鐵하여 없 

애야 한다.'!)”고 하였고, 景f돔은 “먼저 !휩眼 · 鼓

21) 楊‘ 陽후과 ;;據;病은 W*함A~최샌J랴 **§엔 후1i1ii 

*ξ로대 8훌훨과 :iii흉엔 OJ"以越후j훌쩌下i;랴하나 * 
~빼‘鉉二$:"!"刺 E不。} A.寫其kt.&하。F i씨총훨iii.하고 

後調其쌓하며 亦농kt.&샌」랴 •. 휠 ‘ .ilt는 등$1J훌服짧.Dk 

ξ*~랴 .:.._$:합;ffk짧능}니 須A.;옐츠하고 後좀分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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眼의 血絡을 鴻한다는 것은 虛實을 막론하고 血

絡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반드시 먼저 鴻한 뒤 

에 虛實에 따라 補鴻하여 그 *댐@을 調和시키는 

것이다. 후U鐵하여 血絡을 없앤다는 것은 곧 血

絡이 보이면 먼저 鴻해야 한다는 뭇을 거듭 밝 

힌 것이다. 本篇을 살펴보건대 上文에서 水로부 

터 아래로 여섯 가지 證候를 말했지만, 여기에 

서 오직 두 證候의 刺法만으로 질문한 것은 水

兪 五十七*이 이미 r水熱*論」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 

에서 l휩眼과 鼓眼만을 말한 것은 나머지 다섯 

證候를 겸해 총괄하여 말한 것이니 말이 비록 

간단하지만 水眼 전체의 뭇이 내포되어 있다. 22)” 

고하였다. 

【考察】

〔校歡에 對한 考察〕

’先寫其眼之血絡’은 『太素』, 『甲ζ』, 『千金』,

;며£;하며 其有m.~에 x..1합홈刺-!ξ"iif-tl!i랴 o~: t.ix.. 
티 빼»k春는 *-~客f사요 鼓»k春는 寒흥L客f찌니 故

호 Jt,i:행其»kti짧하고 後;볍其짤하며 ~1-!其m.짧。l 랴 

옳Jt,i;웰其사하고 後짧其찌하야 쩌復f응其사하니 사찌ξ 

;ffl~.t!!,랴하니랴 #:~‘티 陽훨~~훌는 751f11Jξm.~。l 니 

"iif.tl황分ilii~ξ요 A짧鼓짧은 75$.옥7!J~;용»k。1나 "iif.tl 
m.짧ilii 淑ξ연 m.흉ξ;ffl@..tl!,랴*}니 랴 O흉; i훨其k짧 

운 工효흉i영.ti!,요 後댐其앓은 虛補쩌t;첼.ti!,랴 O짧· 

鴻其ftξm.짧운 용刺»kξk~iliiiA:出,옆k。l 랴 O폼품; 

---힘효티 ***는 有죠十七처。1요 g융훨~觀는 t.-i""iif 
*쩌T하니 故호 짧奉ill:.;황뼈싹랴하니 랴 o~댐 퇴 :# 
쩌옳其~셔L는 E훗~過행훼*}야 t:A#.f.암ft'l'IJt~.ξ 

m.。l 랴 f盧樞 • 4、越解J에 克~예R양ξ春는 -!m.ft-t!!.랴 

~~니랴 

22) 좋용; 先훨其»kξm.~운 謂$.!l;~용;!￦하고 凡휴m.~ 

ξ사凡j흉흘 i와先웰i;쩌後에 쩍it以網其‘쩔.ti!,랴 刺-!

jt.Jn.짧은 홍p]용llJlJt헐ξ흉랴 옳本l;컨 내 힘 *쩌T호 

쩌응황〉} 凡승짧 iliiill:.에 햄i끼二끊ξ훼용댐황는 1.¥ 
兪죠十七처。l a詳차r 7]<.#.;R~용j M:호 不!짜홈問。l 랴 

ill:.에 -i"./t짧鼓»k황는 옳泰죠짧쩌I~음ξ니 활X홈뼈。!냐 

쩌tJ11J효&랴 

靈樞·水眼에 對한 h규究 

『外臺』에 모두 ’先刺其題之血絡’으로 되어 있는 

데 2章의 !홉眼 • 鼓眼 節에서 그 病證에 대해 1홉 

眼은 ‘題身大盡睡’로, 鼓張은 ‘題張身皆大’로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眼이 발생하는 부위는 결국 題

部를 말하므로 어느 것으로 보나 문맥상 아무 

이상이 없다. 

‘後調其經’은 『保命集』에는 ‘復調其經’으로, 『張

馬合本』에는 ‘先調其經’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文句가 ‘先寫其眼之血絡’으로 되어 있으니 원문 

대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刺去其血絡也’는 『太素』, 『外臺』에는 모두 ‘亦

刺其血服’으로, 『千金』에는 ‘刺去其血服’으로, 

『甲ζ』에는 ‘亦刺去其血服也黃帝日善’으로 되어 

있으며, 『語譯』과 『校釋』에 모두 “ ‘去’字는 아마 

도 術文인 것 같다 『醫壘元或 • 卷八』 引用文에 

도 ‘去’字가 없으니 이 句節은 마땅히 『太素』에 

의거하여 ’亦刺其血~IK’으로 해야 앞 구절의 ’先鴻’

와 對句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較註에 對한 考察〕

‘先寫其眼之血j絡 後調其經 刺去其血絡也’에 대 

하여 楊 • 馬 • 張 • 黃 • 程 • 『語譯』 • 『鋼目』에서 

는 이는 다른 眼病에 대한 전체적인 治法이 아 

니고 단지 庸張과 鼓眼에 대한 治法으로 인식하 

였고, 景몸은 다른 水病에 대해서는 r水熱*論」

에 이미 水兪 五十七六을 논하였기 때문에 I휩眼 

과 鼓張의 治法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모든 水病을 通治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 

다고 하였는데, 2章 庸眼 · 鼓眼의 節에서는 治

法을 논하지 않고 陽훨·石病 節에서는 ‘可導而

下’라고 治法을 논하고 있는 것에 대해 黃帝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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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가지고 재차 불은 것이므로 이것을 眼病

전체의 治法이라고 주장하는 景몸의 견해는 옳 

지 못하다. 

後代에 여러 醫家들이 r水眼」篇의 내용을 연 

구하여 I홉眼 • 鼓眼 • 陽單 • 石寢에 대한 治方을 

밝혀 놓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살펴 

보면 }휩眼에는 加味tRJftJ.1. 木香流氣餘을 쓰며 , 

鼓眼에는 先眼後瑞일 경우 二陳場, 先瑞後眼일 

경우 寧師場. 下魚虛寒으로 발생한 경우 뾰原場 

을 쓰며 이외는 調中健牌場을 쓴다 陽훌훌에는 

보통 뼈露갖L. 木香通氣散을 쓰는데 뾰盛한 자에 

게는 四製香附갖l」을 常服시키거나桂技挑仁場을 

쓰며, 石痛에는 溫經場, 見脫갖L. 和血通經場을 

쓰고, 石水에는 越牌加가C場이나 힐武場을 쓰는 

데 四敗細樓 題獨R重大에는 大海뼈갖l」을, 題部緊

急 大小便강늪에는 *췄懶散을 쓴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I휩眼과 鼓眼을 (어떻 

게) 刺鐵해야 합니까? 

u皮伯이 대답하기를, 먼저 그 眼의 血絡을 鴻

한 뒤에, 그 經을 調治하고, 刺鐵하여 그 血絡을 

없애야 합니다 

N. 意譯

黃帝께서 u많伯에게 불으시기를, 水病과 庸眼

과 鼓眼과 陽훨과 石痛와 石水는 어떻게 다릅니 

까? 

u皮伯이 대답하기를, 水病이 처음 생길 때에는 

눈 아래가 막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처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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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부으며, 碩服이 뛰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고 때로 기침을 하기도 하며, 大腦

內뻐 部位인 陰股가 차고 다리 정강이 部位가 

부어 있으며, 배가 부풀어 커지게 되면 水病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으 

로 부은 배를 누르면 들어갔다가 손을 띠면 따 

라 일어나 올라오는 것이 마치 불주머니를 눌렀 

다 띤 경우처럼 반웅이 나타나니 이것이 바로 

水病의 證候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庸眼의 證候는 어떻 

게 나타납니까? 

l技伯이 대답하기를, !휩眼은 寒氣가 皮I촬 部位

에 f중犯하여 부어 있은 곳을 두드려보면 북소리 

와 같이 소리가 나며, 부어 있는 곳을 눌러 보아 

도 딴딴하지 않으며, 배가 부풀어 있고 몸이 다 

부어 있으며, 皮庸가 두터워지는데, 환자의 복부 

를 손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 나오지 않지만 

題部의 色은 變하지 않으니 이것이 그 證候입니 

다. 

鼓眼의 證候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뼈伯이 대답하기를, 배가 眼滿해지고 몸이 다 

睡大되어 있는데, 鷹眼과 같이 睡大되어 있지만, 

색깔이 푸르며 누렇고 題節이 두드러져 露出되 

어 있는 것이 그 證候입니다 

陽훨의 證候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u많伯이 대답하기를, 寒氣가 陽外에 慢犯하여 

衛氣와 섞이게 되면 氣가 정상적으로 連行치 못 

하여 寒氣와 衛氣가 癡聚되고 이것이 안으로 應

옳되어 부정한 기운이 생겨나 불필요한 군더더 

기 뻐肉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계란과 같은 크기지만 점차 더욱 커져 

그 病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임신한 것 

같이 커지고 딴딴하게 만져지며, 病이 오래된 것 

은 鐵廠에 붙지 않아 손으로 밀어 보면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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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病은 子宮과 관련이 없으므로 월경은 

정상적으로 나오니, 이것이 그 證候입니다. 

石寢의 證候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뼈伯이 대답하기를, 石痛는 뼈中(자궁안)에서 

생기는 것으로, 寒氣가 子門(자궁)에 ↑풋犯하여 

생긴 것입니다 子門이 閔塞되어 氣가 統通되지 

못한데다 氣가 않通되지 못해 생긴 佛血이 뼈中 

靈樞·水眼에 對한 ~究

아야한다. 

‘ 目棄’는 『素問 • 平A氣象論』 , 『金置』 , 『~IK!經』,

『病源』에 ‘棄’가 모두 ‘奏’로 되어 있으며 , 『太

素 • R該』 楊注에 ’팀奏는 眼險이다.’라고 한 것 

을 보아 ’目棄’는 ‘目奏’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에 머물러 자궁에 유착되어 날로 커지게 되면 足R뀔運은 『甲Z」』, 『千金』, 『外臺』, 『保命集』,

마치 임신한 것 같이 커지고 月經이 제때에 나 『藏本』, 『馬注本』, 『普濟方』에 모두 ‘足맴睡’으로 

오지 않게 되니 이것이 그 證候입니다. 陽單과 되어 있는데, ‘運’과 ‘睡’은 서로 통용되므로 원문 

石病는 모두 女子에게만 생기는 것이므로 祐那 그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藥, 坐藥, 針 등을 써서 鴻下시켜 없애야 합니 

다 ‘碩服動’에서 顆服’에 대하여 楊 • 馬 • 景옮 •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鷹眼과 鼓眼을 어떻 『語譯』 · 『校釋』 둥에 의거 ‘A迎服’으로 보아야하 

게 治續해야 합니까? 며, 題服動의 의미에 대하여는 A迎服은 항상 

p많伯이 대답하기를, 먼저 眼滿된 血絡을 鴻血 쉬지 않고 뛰는데 정상적일 경우 약하게 뛰지만 

한 뒤에 그 部位의 經氣를 고르게 하고 다시 血 水帳을 비롯한 제반 水病에 걸리면 뛰는 것이 

絡이 있으면 거듭 刺絡하여 없애야 합니다 확연하게 나타나니 아에 대한 程의 견해가 엄상 

적인 意義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V. 結請

이상과 같이 『靈樞 , 水帳』篇에 대한 관련 文

歡을 校動하고 各家의 註釋을 比較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제 1장에서 

‘水與鷹眼鼓眼陽單石痛石水’에서 『甲Z」』, 『千

金』, 『外臺』, 『普濟方』에는 모두 ‘石水‘ 두 글자 

가 없고 오직 『太素』에만 있는데, 楊注에 ‘石水

一種은 原文이 없어서 注解할 수 없다 ’고 한 것 

으로 보아 ‘石水’ 두 글자를 삭제하거나 內經의 

編舞科程에서 石水의 내용이 脫演된 것으로 보 

‘按其題’에서 題’의 의미를 楊 · 馬 • 章은 題部

로 보았으며, 景톰·李·黃·升波는 題部라는 특 

정부위를 말하지 않고 ‘睡處’라고 하여 증상이 나 

타나는 전체부위를 말하고 있는데, 水眼은 水病

가운데 題部가 붓는 것이 그 특정이므로 睡處로 

보는 것보다는 題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 2장에서 

‘醫 醫然不堅’은 『太素』와 『甲Z」』과 『外臺』에 

는 모두 ‘왔됐然不堅’으로 되어있고, 『千金』에는 

‘됐뤘然而堅’으로 되어 있으며 , 『普濟方』에는 ‘敎

敎然而堅’으로 되어 있는데, ‘짧’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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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與!홉眼等也’는 『甲ζ』에 ‘如!홉眼等’으로 되어 本』에서는 ‘下’를 ’不’로 보고 밑에 붙여서 ‘不皆

있는데, ‘大’字는 윗 문단의 영향을 받은 術文인 生於女子’로 읽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나 

것 같으니 마땅히 『甲ζ』에 의거 없애야 한다. 한문의 문법으로 보나 원문대로 읽는 것이 타당 

하다. 

‘與衛氣相博’은 『千金』에 ‘與몹氣相導’으로, 『外

臺』에는 ‘與衛氣相漢’으로, 『保命集』에는 與衛相 ‘醫흉훨’에 대하여 판波 • 『校釋』 • 『鋼目』에 의 

博’으로, 『普濟方』에는 ‘與몹氣相傳’으로 되어 있 거 북처럼 속이 비어 있는 형상으로 보아야 한 
으나 本文의 내용에는 몹와 관련된 것이 없으며 다 

또한 ‘博’, ‘演’, ‘操’은 醫書에서 통용하고 있으므 

로 頂文이 옳다 

‘廳而內著’은 r太素』, r甲ζ』, 『千金』, 『普濟

方』에는 모두 ‘痛而內著’으로 되어 있는데, ‘癡’은 

積聚가운데 兩臨間에 있는 것이고 ‘據’는 題中에 

생기는 積聚가운데 모였다 흩어졌다하는 것이 

니, 本節은 陽單에 관한 것이므로 ‘寢而內著’로 

하는 것이 옳다 

‘久者離歲’는 『甲ζ』 , r千金』 , 『外臺』 , 『普濟

方』에 모두 ‘久者離歲月’로 되어 있고, 『保命集』

에는 ‘久離歲’로 되어 있으나, 『周本』과 『張注本』

에는 모두 ‘歲’字가 ‘鐵’字로 되어 있고 頂文에서 

‘按之則堅 推之則移’라고 한 것과 張의 이에 대 

한 注의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離歲’는 ‘離購’으 

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陽훨 節의 ‘月事以時下’는 『太素』에는 l月事以

時’로, r甲ζ』, 『千金』, 『普濟方』에는 모두 ‘月事

時下’로, 『外臺』, 『保命集』에는 모두 l月事不以時

下’로 되어 있는데, 陽훨은 ‘寒氣客於陽外 與衛氣

相博’하여 생기는 것으로 血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R事以時下’로 보아야 한다. 

‘쩔而不起’에 대하여 楊·馬·張·黃·章·판 

波 등에 의거 !홉眼이 氣虛로 인한 氣眼이기 때 

문에 눌렀다 놓아도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의 

미로 보아야한다. 

‘皮훔’에 대하여 景돕 • 章 · 升波 • 『校釋』 · 『鋼

目』에 의거 붓지 않는 곳의 피부가 부은 곳에 

비하여 두럽다는 의미로 보아야한다. 

‘色蒼黃 題節起’에 대하여 題뿔에 좁色의 n!k*용 

이 節처럼 나타나는 것’, ‘睡處의 색이 좁黃色이 

고 題部의 Win없이 나타나는 것”色의 변화없이 

단지 題節이 나타나는 것’, ‘전신의 피부가 좁黃 

色을 띠는 것’ 둥으로 보았는데, 이 病證은 黑直

을 말하는 것으로 病證의 정도에 따라 色이 나 

타나는 변화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陽훨’의 音에 대하여 『康熙字典』에 훨은 藍으 

로 통한다고 하였고 여기에서 의미는 ‘薰’에 속 

하니 ‘陽單(장섬)’으로 읽는 것이 옳다 

‘皆生於女子 可導而下’는 陽훨 • 石病 모두에 

石病 節의 ‘月事不以時下’을 『熊本』과 『 B妙 해당하는 文句이며 ‘可導而下’에 대해 景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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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 黃 둥은 ‘可以導血之簡j下之’라 하였고, 판 

波 • 『校釋』은 ‘用坐藥以導下之’라 하였고, 『譯解』 ‘先寫其眼之血絡 後調其經 刺去其血絡也’에 대 

는 ‘可用導血下行t法以治之’라 하였는데 한의학 하여 이것을 眼病 전체의 治法으로 보는 것은 

에서 하나의 病證에 대해 여러 가지 治法을 사 옳지 못하며, 鷹眼과 鼓眼에 대한 治法으로만 보 

용하므로 모두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아야한다‘ 

l章의 ‘黃帝問於|技伯日 水與I휩眼鼓眼陽훨石據 後代 醫家들이 밝혀낸 !홉眼 • 鼓眼 • 陽훨 • 石

石水 何以別之’에 대해 2章에서 水·庸眼·鼓 據·石水에 대한 治方으로는 1홉眼에는 加味댄지t 

眼 • 陽單 • 石寢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만 石水 갯L. 木香流氣餘을 쓰며, 鼓眼에는 先眼後瑞일 경 

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內經』과 『金置』내용을 우 二陳場, 先P해後眼일 경우 寧師楊, 下魚虛寒으 

참조하여 쓴 『病源』에 의거 보충하면 그 내용은 로 발생한 경우 싼原複을 쓰며 이외는 調中健牌

다음과 같다. 場을 쓴다. 陽草에는 보통 뼈露갯L. 木香通氣散을 

뽑초*하니 뺨虛則1]<.~훗行하야 不험짧하야 쓰는데 싼盛한 자에게는 四製香附갯l」을 常服시키 

停聚쏠효觸間하연 少魔健大후9P-:kii.:G하니 故i;;G 거나桂技뺑힘二複을 쓰며, 石寢에는 溫經楊, 見脫

*요 其候는 경l關下服痛!퍼不햄。l 윷서L랴 廠沈者 갯L. 和血通經‘場을 쓰고, 石水에는 越願!帥場이 

名티;G1]<.요 R廠微大도 亦鳥;G1]<.니 健웰觸下줄 나 힐武場을 쓰는데 四股細擾 題獨睡大에는 大

J、魔하야 睡睡然上호펌院 則死‘不治랴. 海명습갯l」을, 題部緊急 大小便밟에는 橋觸散을 쓴 

다‘ 
-. 제 3장에서 

‘先寫其眼之血絡’은 『太素』, 『甲ζ』, 『千金』,

『外臺』에 모두 ‘先刺其眼之血絡’으로 되어 있는 VI. 參考文劇
데 2章의 !훨眼·鼓眼 節에서 그 病證에 대해 庸

眼은 ‘題身大盡睡’로, 鼓眼은 ‘題眼身皆大’로 하고 1. 願짧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一中社 서 

있으니 여기에서 眼이 발생하는 부위는 결국 眼 울 1992 

部를 말하므로 어느 것으로 보나 문맥상 아무 2. 羅天益 衛生寶鍵 北京 A民衛生出版社

이상이 없다. 1990 

‘後調其經’은 『保命集』에는 ’復調其經’으로, 『張

馬合本』에는 ‘先調其經’으로 되어 있는데, 앞의 

文句가 ‘先寫其眼之血絡’으로 되어 있으니 원문 

대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刺去其血絡也’는 『太素』, 『外臺』에 의거 ‘亦刺

其血服’으로 하여야 한다. 

3. 판波元簡 靈樞識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4. 樓英 醫學鋼目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 

5. 馬時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A民衛生出版

社 北京 1994 

6. 馬時 • 張志碼 黃帝內經素問靈휘~編 臺聯

國風出版社 臺北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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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裵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서울 

1995 

8. 뚫元方 諸病源候論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9. 孫思鍵 千金要方 훔林出版社 서울 1974 

10.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6 

11. 王薦 外臺秘要 成輔社 서울 1975 

12. 王끼k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13. 王永獨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14. 王淑和 nu또 大字書局 臺南 1985 

15. 王懷隱等編 太平聖惠方 北京 平常心出版

社 1988 

1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17. 楊上善 著 • 蕭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

社·年度未詳

18. 楊推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大-書局 台北

1979 

19. 龍伯堅 黃帝內經獅論 논장 서울 1990 . 

20. 劉完素 中國醫學大系中素問病機宜保命集

21. 李今庸 新編黃帝內經鋼目 上海科學技術出

版社上海 1988 

22. 李南九 縣i!::I::. 註釋 張e;;類經上 法仁文化

社 서울 1998 

23. 李中뿜 內經知要 新文豊出版社 台北

1977 

24.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25. 張介實 類經簡字本 成輔出版社 서울 

1982 

26. 張介흉 類經正字本 大星文化社 서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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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章補 靈素節注類編醫門棒喝三集 漸江科學

技術出版社 中國 1986 

28. 張件景 件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29. 周定王爛 中國醫學大系中普濟方

30. 程士德外 內經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85 

31. 陣夢雷等編 醫部全錄 醫經註釋下 A民衛

生出版社 北京 1988 

32. 陳聲號 • 鄭卓A 靈樞經白話解 A民衛生出

版社 北京 1963 

3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34. 皇南誼 黃帝鐵갖甲ζ經 宏業書局有限公司

臺北 1976 

35. 皇南誼著 • 山東中醫學院校釋 鐵갖甲ζ經 

校釋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36. 黃元細 靈樞縣解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37. 洪元植 校動直譯黃帝內經靈樞 傳統文化鼎

究會 서울 1994 

38 ‘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鼎究院

서울 1985 

39. 洪元植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서울 

1994 

VII. 훌考廳典 

1‘ 姜훌鎭 進明中韓大離典 進明出版社 서울 

1993 

2. 高大民族文化鼎究所編 中韓離典 高大民族

文化細究所 서울 1989 

3. 願靈春 黃帝內經詞典 天律科學技術出版社

天律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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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金壽山 漢醫籍字典 醫聖堂 서울 1991 

5. 金元中 虛離購典 玄岩社 서울 1994 

6. 謝觀 東洋醫學大離典 高文社 서울 1987 

7. 商務印書館 解源 商務印書館香港分館 香

港 1987 

8. 李相股 漢韓大字典 民覆書林 서울 1994 

9. 李熙昇 國語大離典 民覆書林 서울 1990 

10. 張登本 武長春 主編 內經離典 A民衛生出

版社 北京 1990 

11. 鄭鳳款 漢英英漢中醫大解典 天律大學出版

社 天律 1994 

12. 中文大群典編覆委員會 中文大廳典 中文大

歸典出版部 臺北 1986 

13 ‘ 車柱環 外 明文 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14. 漢英醫學大詞典編舞委員會 漢英醫藥大詞

典 商務印書館 香港 1988 

靈樞·水眼에 對한鼎究 

general explanation of hydrops is briefed. 

But there was nothing about 

pathogenesis. pathology. symptoms and 

the method of treatment. The part 

SuChang of Youngchu 『靈樞 • 水眼』 divided 

it by 

Hidden-swelling. 

Superficial-swelling ’ 

Ovarian-hydrops. 

Stony-uterin-mass and explained it to 

cure by Category of pathology. So. the 

books JeByeongWonHuRon『諸病源候論』 , 

Chon Ge um YoBanf!千金要方』 . WoiDaeBiYo 

『外臺秘要』 . Tae-

PyeungSeongHyeBanf!太平聖惠方』 ’ 

BoJeBanf!普濟方』 . EuiHakGangMok『醫學鋼

텀』, DongEuiBoGam『東醫寶鍵』 etc ‘ 

published later. show the method of 

treatments and. medications with 

15. 許慣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서울 1990 quotation the original text of· this part. 

16. 洪元植 外 漢醫學大解典 東洋醫學鼎究院 And it is convinced that more profound 

서울 1989 research of this part is inevitable to 

understand the correct meaning of 

VIII. ABSTRACT 

A Research on the Su 

Chang(水眼) of the Young Chu(靈樞)

hydrops that explained by many of 

ancient medical scholars. and to apply it 

to clinical medicine. 

There is an explanation on Distension 

hydrops in the prologue of this part. And t 

six kinds of disease in this part is simila 

Distension of hydrops is the pathosis to edema, so it is called SuChan당水帳」 . 

that the hydration is retented in abdomen pathology of Edema. Superficial swellin 

and that is caused by disturbance of Hidden-Swelling is reported in the fir 

hydrometabolism. Most of hydrops belongs chapter. differential diagnosis of 

to Consolidation. In part of Ovarian-hydrops, Stony-uterin-mass is rep 

OhRyungJinAek- in the second chapter. and treatment 

Byeul of Youngchuw靈樞 • 五權律浪別』 . the Superficial swelling, Hidden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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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in the third chapter. Briefly 

looking over that chapter, Distension of 

hydrops is recognized as stay of hydration 

at the abdomen as a result of disturbance 

of hydrornetabolisrn and it says about 

syrntorns ’ pathogenesis ’ pathology ’ 

differential diagnosis, treatment of 

Hydrops · Superficial-swelling · Hidden­

swelling · Ovarian-hydrops · Stony-uterin­

mass. And it says about a few things that 

Superficial-swelling, Hidden swelling could 

be differentiated by colors of skin and 

distension of abdomen, and 

Ovarian-hydrops, Stony uterin-rnass could 

be differentiated that it occurs which sex 

and whether rnensturation occurs or not, 

and treatment of Superficial-swelling, 

Hidden-swelling, Ovarian -hyd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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